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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주제 : 지리교육 혁신: 지정학, 지리교육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일시 : 2024년 6월 8일(토) 13:00-18:00

□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관 

509호 506호 507호 505호
11:40-12:40 이사회(4층 별도 장소)
13:00-13:10 개회식
13:10-14:30

(80분)

기조 강연

주제 토론

14:45-16:10

(85분)

<주제 분과 1> <주제 분과 2>
지정학과 지리교육:
지리교육 연구성과의 
전환적 탐색

지정학과 지리교육:
지리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적 탐색

16:30-17:50

(80분)

<특별주제 분과 1> <특별주제 분과 2> <일반주제 분과 1> <일반주제 분과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실 수업 
탐색: 초등 및 중등의 
지리·환경교육과 지리 
수업사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실 수업 
탐색: 초등 및 중등의 
지리·환경교육과 지리 
수업사례

지리교육 관련 자유 연구 지리교육 관련 자유 연구

18:00-18:30
총회, 연구윤리 교육  

폐회식

□ 세부 일정 계획 

일정 발표 및 내용 사회자 및 장소
12:30-13:00 등록 교육연구관 5층 로비

1부

개회식 및 

기조 강연

주제 토론

13:00~

13:10

 [개회식]
∙ 개회사: 박선미(학회장, 인하대)

∙ 축사: 차우규(한국교원대 총장) 

이동민(진주교대) 

교육연구관 509호

13:10~

14:30

 [기조 강연]  
∙ 환호와 배척을 넘어: 지리학적 지정학을 찾아서

 - 지상현(경희대) 

 [주제 토론] 
∙ 지리교육에서의 지정학의 활용과 구체적 접근 방법

 - 권정화(한국교원대)·성정원(수원여고)

김다원(광주교대) 

교육연구관 509호

2부

학술대회

주제 분과

14:45~

16:10

 [주제 분과 1] 지정학과 지리교육
  – 지리교육 연구성과의 전환적 탐색
∙ 2019년 프랑스 교육과정 개정과 지정학 관련 교과의 신설

 - 권정화·박준희(한국교원대)

∙ 초등지리교육에서의 지정학적 접근의 의미와 방안 모색

 - 한동균(서울교대)

∙ 예비초등교사 대상 세계지리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정학과 역사지리학의 내러티브적 재현을 중심으로

 - 이동민(진주교대)

권정화(한국교원대)

교육연구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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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정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교과서로서 지정학의   

  가능성

 - 박준희(한국교원대)
 [주제 분과 2] 지정학과 지리교육
  – 지리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적 탐색
∙ 지리 중심 융합 수업 주제로서의 지정학

 - 이용훈(한광여고)

∙ 지정학과 지리교육: 고등학교 국제계열 교과 수업사례

 - 이건(고양국제고)

∙ 세계 뉴스와 지정학 수업

 - 옥성일(서울고)

범영우(전남대)

교육연구관 506호

3부

특별주제 분과 

및 일반 분과

16:30~

17:50

 [특별주제 분과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실 수업 탐색 
 – 초등 및 중등의 지리·환경 교육과 지리 수업사례
∙ 일본 고교 필수과목에서 방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원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 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 양자연(츠쿠바대)

∙ 지리교육에서의 FPV 드론 활용: 새로운 공간 경험과 

  창의적 학습 전략 탐구

 - 박지수(연일초)

∙ 초등사회과 AI 디지털교과서 탑재 기능 개발 제안: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 이강희·이진희(부산대)

한동균(서울교대) 

교육연구관 509호

 [특별주제 분과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실 수업 탐색 
 – 초등 및 중등의 지리·환경 교육과 지리 수업사례

∙ 고등학교 한국지리 성취기준의 교과서 단원 구성에서   

  나타나는 문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사례로

 - 강창숙(충북대)·태지현(봉명고)

∙ 도덕적 환경주의를 넘어선 환경 인식에 대한 논의

 - 범영우(전남대) 

∙ 지리교육 평가와 구조화된 편견

 - 김기남(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창숙(충북대) 

교육연구관 506호

 [일반주제 분과 1] 지리교육 관련 자유 연구

∙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교과서의 한국 단원의 신설 과정,  

  내용, 그리고 시사점

 - 서민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선 추적과 사고 구술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지도 도해 양상 분석

 - 한재희(서신초)·김혜진(한국교원대)

∙ 생성형 AI의 지리 수업 활용 가능성 탐색: 영토교육 내용을  

  사례로

 - 김영훈·신대용(한국교원대)·김소연(세현고)

 

함경림(대구가톨릭대)

교육연구관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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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의 공간과 지리교육

 - 박명화(가경초)

 [일반주제 분과 2] 지리교육 관련 자유 연구

∙ 체제 전환기 몽골의 토지, 언어 및 주거경관 특성

 - 이간용(공주교대)

∙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지방 의미의 변화

 - 박선미(인하대)

∙ 초등 예비교사의 사회과 지리 수업에서의 지리 지식

 - 윤옥경(청주교대)

∙ 북·중 접경지역의 한국식 중국식 지명 비교: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사례를 중심으로

 -김오석·김예빈(고려대)·강택구(한국환경연구원) 

이간용(공주교대) 

교육연구관 505호 

총회

연구윤리교육

폐회식

18:00~ 

18:30

 [총회]
∙ 총회

∙ 연구윤리교육

∙ 폐회사: 박선미(학회장, 인하대)

이동민(진주교대)

교육연구관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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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조 강연 - 환호와 배척을 넘어: 지리학적 지정학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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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와 배척을 넘어: 지리학적 지정학을 찾아서

지상현(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 들어가며

  바야흐로 지정학의 시대이다. 지정학 관련 서적이 봇물 터지듯 출판되고 정치인과 명망가들은 지정학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최근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공급망 위기, 반도체 전쟁 등 지정학의 부활을 가능케한 전지구적 변화는 매우 다
양하다. 이러한 지정학의 부활 혹은 인기를 바라보는 지리학자의 입장은 복잡하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지리의 중요성 혹은 산맥과 강의 위치, 기후와 문화, 종교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을 보며 지리학자들은 지
리의 중요성이 이제야 빛을 보고 있음에 안도와 환호를 하기도 한다. 국제정치학과 게임이론, 무역과 각종 
복잡한 경제통계와 이에 대한 복잡한 대수학적 분석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우크라이나의 평야지대에 대
한 설명이 더 매력적인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필자는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반면 이러한 지정학
적 설명에 대해 지리학자들은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과연 지리학에서 지정학은 제대로된 세부 
학문분야로 자리잡았던가? 제대로 교육받은 적은 있는가? 지리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결정론적으로 해석하
고 있지는 않은가? 지리적 분석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는 않는가? 라는 비판적인 질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정학에 대해서 지리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생각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며, 어쩌면 진작에 있었어야 하는 지도 모른다. 사실 정치지리학
자로서 학생들에게 받는 가장 까다로운 질문은 지정학과 정치지리학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지정학은 규정
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또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는 분야임은 분명하다. 학자로서 부담스럽고 고민스
러운 지점도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고민을 나누고 함께 생각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정제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지만 지정학을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글을 이어
나가 보려고 한다. 

2. 지정학의 정의

  지정학을 정의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세 가지의 지정학에 대한 정의가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
다. 이 세 가지 정의는 지정학의 역사 속에서 정립되고 사용된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미디어에서 지
정학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 정의 중 하나가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첫 번째 정의
는 수사학적 표현으로서의 지정학이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지정학은 주로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예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가는 상승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지정학은 다른 단어 
즉 정치적, 혹은 국제정치적으로 바꾸어도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지정학은 단순히 정치현상
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소위 ‘있어 보이는’ 표현이 가능할 뿐이다. 물론 지
정학이라는 단어가 수사학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용례의 지
정학은 깊이 생각할 거리를 주지는 못한다.
  두 번째 지정학의 정의는 국가의 위치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지정학을 
상상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의이다. 아마도 지리학자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지정학의 정의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반도의 숙명’이나 ‘~의 완충지’, ‘대륙국가’, ‘해양세력’ 등이 모두 이러한 정
의의 지정학에서 나타나는 표현이다. 이러한 지정학은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위치라는 점을 강조한다. Nicholas Spykman이 “Geography i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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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because it is the most permanent”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퇴임하고 심지어 독재자도 죽
지만 산맥은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다고 일갈한 것은 이러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위치 혹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유형의 지정학은 환경결정론에 기원을 두고 있다(지상현, 2013). 따라서 
서양 근대 지리학의 태동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지리적 사고방식으로 지정학을 이해할 수 있다. 라첼로부터 
시작하여, 매킨더, 하우스호퍼로 이어진 이러한 고전적 지정학은 스파이크만과 키신저를 통해 지리학 외부
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정학이라는 단어를 이 시기의 특정한 사고방식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마지막 지정학의 정의는 낯설지만 매우 중요한 정의로 지정학을 담론과 문화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공
간과 장소의 정치적 성격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지정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반도의 운명이
라는 점을 사실이나 법칙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결정론적인 해석이겠지만, 반도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
는 독특한 시각이 한국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마지막 정의에 속한다. 물론 이러한 지정
학의 정의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지정학을 이해하는 방식도 우리의 
사고체계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나라 지정학의 발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한국 지정학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정학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지정학을 어떻
게 대해왔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기회이며, 앞으로 어떻게 지정학을 다루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다. Agnew(2004)는 지정학의 전개 과정을 문명 지정학(Civilizational Geopolitics), 환경결정론적 지정학
(Naturalized Geopolitics), 냉전 지정학(Ideological Geopolitics)으로 정리한 바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문명 지정학은 세계를 문명과 야만으로 구분하는 세계관,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은 국가의 위치와 환경으로 
정치적 변화와 운명을 논의하는 지정학, 냉전 지정학은 세계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권위주의와 민주
주의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 환경결정론적 지정학과 냉전지정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
근의 연구는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이 일본에 의해 국내에 자리잡은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이진수·지상현, 
2022), 이 과정에서 교육의 역할은 지대하였다(심정보, 2015). 일본은 2차대전 직후 독일의 제국주의적 지
정학을 도입하였으며, 초창기 지리학자들의 자정작용 즉 환경결정론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예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곧 정한론과 같은 극우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제국주의적 팽창주의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Fukushima, 1997). 대륙과 해양, 국가의 위치에 대한 강조로 잘 알려진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은 일본의 지식인들을 통해 전쟁과 팽창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발전해나간다. 대동아
공영권은 이러한 일본 지정학의 광기가 극에 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지정학은 우리의 지정학적 사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의 지정학적 
사고방식은 일본 지정학의 정치적 야심과 논리적 모순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
화하면서 그 정당성을 지정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고, 이에 동원된 논리가 매킨더의 대륙과 해양의 지정
학이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오히려 대륙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반도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반도라는 단어 자체도 지정학적인 것이었다. 사
실 우리나라는 반도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반도는 영어의 peninsular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에서 사
용한 말이다. 물론 대륙이라는 단어도 조선왕조 실록에서 검색해보면 유길준의 글에서 처음 발견되는 개념
이다. 대륙과 반도는 일본에 의해서 도입된 단어이며, 도입 시기부터 이 단어는 지정학적 목적과 의미로 
가득찬 단어였다. 즉, 반도의 지정학적 의미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침탈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며,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반도의 지정학’은 찾아볼 수 없다. 구글에서 
‘geopolitics of peninsular’와 같은 검색을 시도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생산된 문서만 나타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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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식민지 지식인을 통해 내재화 되었다(이진수·지
상현, 2022). 비슷한 논리의 식민사관은 해방 이후 논박과 논쟁을 통해 해소되어 나갔지만, 지정학은 이러
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이어져왔다. 또한 해방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가 반도의 지정학이라는 
주장을 일종의 이론이나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명확한 현실이 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대륙은 공산주
의로, 해양은 자유주의로 대치되어 이해되었다. 반도를 노리는 외부세력과 이에 취약한 환경결정론적 반도
의 숙명은 냉전시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왔다. 즉 Agnew(2004)가 이야기한 냉전지정학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결정론적 지정학과 연결되며 지속되었다. 
  물론 우리의 지정학적 시각이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정학에 그대로 머물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정학
적으로 취약하고 외부 세력의 영토적 야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해방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
성, 열린 국토의 잠재력 등으로 반박되기도 하였다. 즉, 한반도가 중요하니 강대국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
이며,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위치로 국가의 힘을 기르면 한반도의 부정적 지정학적 
요소는 극복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2차대전 이후 이어진 냉전과 북한이라는 체제의 존재는 한반도를 둘러
싼 열강의 대립을 중심으로 지정학을 상상하는 방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중요성과 잠
재력을 설파하면서 과거의 지정학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이러한 한반도 지정학의 재해석 역시 국가의 위
치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환경결정론적인 해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 지정학의 부활과 지리교육의 함의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리학자들은 지정학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지리학적 지식에 비해, 지정학적 주장들은 그 지식의 기반이 취약하고 논리적 비약
이 매우 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정학 저작물이 넘쳐나고, 유명인사들이 지정학 비즈니
스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 우선주의의 충돌, 코로나로 인한 탈영토주의의 위
기, 공급망 위기와 경제 블록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건으로 지정학은 지리학자들의 평가와는 무관하
게 세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리적 지식을 강조하는 지
정학에 대한 무한한 환호 혹은 일천한 지리적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지정학의 태도에 반감을 가
지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핵심에는 지리교육이 자
리잡고 있을 것이다.   

 1) 비판지정학의 교훈

  지정학과 지리교육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은 비판지정학의 교훈에서 시작한다. 학술적으로 비판지정학은 
고전지정학을 비판하면서, 지정학을 문화와 담론, 즉 한 사회에서 특정 방식으로 국가의 위치와 국제관계
를 바라보는 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탐구로 다시 정의하였다. 이러한 비판지정학은 지정학 관련 학
계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술적 흐름이지만 이를 교육과정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
다. 우선 담론과 담론의 해체라는 부분부터 지리학의 교육과정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된 비판지정학의 연구성과를 외면하고는 지리학적 지정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 고민스러운 지점이지만 비판지정학의 연구성과를 교육의 지향점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같다. 
ÓTuathail 등(1998)은 비판지정학의 지향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기존의 지정학적 지향점
을 반대하는 것이다. 기존 지정학의 지향점이란 첫째 정치적 현실주의, 둘째, 엘리트의 지정학, 셋째 국내
와 국외의 구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비판지정학자들은 국가는 서로 적이며, 협력보다는 지배가 본질이
며, 평화는 상호의존성이 아닌 힘의 균형으로 달성된다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이 고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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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자나 저명한 학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식이라는 점도 비판하며, 지정학의 본질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
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비판지정학자들은 지정학적 지식 혹은 세계에 대한 시각과 평
가는 국내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각색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지
정학적 지식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못 급진적인 주장을 모두 우리 교육에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중 귀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대립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시각으로 지정
학을 접근해야 한다는 지점이다. 세계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기본은 “세계가 서로의 영토를 넘보는 적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현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고도로 훈련된 일부 집단에 의해 수립되고 수행되며, 이
러한 과정에서 개입되는 힘들은 모두 가치중립적이다”라는 오래된 지정학적 관행을 미래세대들에게 강요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협력하기도 한다는 점, 세계에 대한 지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 모두 갖추어야할 기본 양식이라는 점, 특정 집단의 세계관을 강요하려는 시각을 자
유로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정도가 비판지정학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 관련된 지향점일 것
이다. 

 2) 지정학과 스케일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은 일제에 의해 도입되고 뿌리내려졌으며, 과학이라는 단어 뒤에 숨
어 유지되어 왔다. 해방이후 극복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한반도의 분단과 냉전, 북한이라는 체제의 지속으
로 인해 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고전지정학은 반도의 숙명 혹은 한반도의 지정학이라는 
담론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우리의 지리적 시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지정학적 담론이 한반
도에 집중되면서, 지리적 지식 역시 한반도에 국한되는 악영향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우리의 지리적 스
케일은 한중일로 나타난다. 매일매일 미디어에 노출되는 세계에 대한 시시콜콜한 지식은 대부분 중국과 일
본에 관한 것이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내용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특정 주제에 관
한 단보 수준의 것이다. 반면 우리에게 그러한 보도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즉 공간적 맥락 속에서 행
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제3의 무역상대국인 베트남에 대한 언
론 보도 중 삼성의 투자에 대한 단순 보도, 다낭 등 관광지와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를 
돌아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제3의 무역상대국의 정치체제, 남북 격차, 산업의 변화와 국경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지리 지식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에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가십성 기사들이 넘쳐난다. 반면 교역순위 규모 10위 이내의 국가인 인도와 멕시코에 대한 지리적 
지식은 각각 힌두교와 소, 축구와 갱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필자의 의도된 과장이지만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지리적 스케일이 한반도와 한중일로 국한되다보니,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적어지고, 이
에 대한 지리적 지식은 처음 접하거나 외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 세계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과목인 세계지리 역시 짧은 시간내에 전세계를 다루다보니, 자연, 인문으로 세계를 
흝어보고, 각 대륙별로 대지형, 대기후, 주요산업이나 쟁점 위주로 정리하고 있다. 교사도 학생도 숨가쁘
고, 세계에 대한 추상적 이해와 지식의 암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즉 교과서 너머의 세계지리 교육, 
교실을 벗어난 세계시민 교육은 요원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지리에 대한 지적 욕구가 폭발하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 늘 가본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을 여행하기 위해 지리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는 이러한 지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정
학에 대한 열망은 여러 방향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지리적 상상력을 넓히고 세계지리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이미 비 지리학자들의 세계지리 교육은 시작되고 있
음을 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정호, 2023; 오태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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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리학적 지정학을 찾아서

  이러한 세계지리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 역시 지정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
한 흐름은 기후위기로 표현되는 환경의 강조이며, 이러한 주제를 넓혀보면 자연, 즉 물질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또한 자연과 인문의 통합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다. 지정학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를 중요한 주제
로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지정학은 결국 기후변화가 초래할지 모르는 파국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Kaplan & Rieff, 2000).  즉 기후변화로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후변
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혹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정학이 기후변화 영향의 일종의 ‘최종국면’을 이야기 하거나 세계의 불안정, 영토-국가 체계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지정학의 이야기는 지역지리의 새
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지리학 전공자들이 이해하고 있듯, 1990년대 이후 대학에서 계통지리 
교육이 강조되었고, 지역지리의 입지는 좁아져왔다. 지역지리는 인기 없거나 방법론적 발전이 없는 학문분
야로 여겨졌고, 특별한 준비나 공부 없이 할 수 있는 분야로 치부되었다.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차례의 시도가 있었다(김병연, 2017). 지역지리의 필요성에 반기를 들
기 어렵지만, 지역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는 어려운 문제였다. 하트숀의 지역의 종합은 선언적 의
미로 훌륭하고, 지지의 작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지만 여전히 부분을 종합하여 어떻게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난제로 남아있다(권정화, 2001; 조성욱, 2018). 
  발표자는 최근 지정학 열풍을 보며 지정학을 지역지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개념, 자연과 인문지리를 
종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이를 위해 최근 우리나라를 휩쓴 ‘지
리의 힘’ 류의 지정학 서적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러한 서적들이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통찰이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필자의 판단은 매우 부정적이다. 여전히 이러한 서적들은 
대지형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이야기의 힘이다. 즉 대지형 정도를 설명하고 나머지
의 역사, 정치, 경제 등의 요소들을 국가의 위치나 대지형의 분포에 맞게 끼워넣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작
업의 완성도가 높아 독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겠지만, 사실 새로운 지정학적 통찰을 찾아보기는 어렵
다. 대지형에 근거한 지정학적 기술방식은 1900년대 초반 만들어져 2차대전 시기 완성된 형태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즉 현재의 지정학 관련 열풍은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지정학이라는 단순화로 포장해낸 이
야기에 대한 환호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학자들은 지정학 유명 작가들보다 더 깊은 통찰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자원, 
에너지, 환경, 무역, 정치적 안정, 갈등은 모두 공간과 장소를 통해 종합되고 연결되어 있다. 지리학, 특히 
지역지리는 이러한 작업을 해왔고, 잘 해내기를 요구받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했을지 모른다. 
현재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지정학적 접근 혹은 지정학적 기술방식은 지역지리를 재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전기자동차 시장의 활성화와 주식투자 열풍
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차트를 보며 일희일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차전지 관련 상장사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차전지 핵심 광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리튬이다. 전세계는 리튬 채굴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며, 자원민족주의도 나타나고 있으며, 
리튬 확보를 위한 강대국의 갈등도 진행중이다. 지리학에서 리튬에 접근한다면 리튬의 채굴과 환경오염, 
공동체, 수출입과 공급망, 양극재와 음극재로 대표되는 2차전지 제조업, 전기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제조업
체의 합종연횡과 입지 전략, 한중일 기업이 선도하는  배터리 제조업, 리튬 확보를 위한 국가적 경쟁과 대
립 등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며, 이를 관통하는 서술방식 중 하나로 유력한 것은 바로 지정학이다. 지리학
계에서 리튬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안타까워 꺼낸 사례이지만, 비단 리튬 뿐만이 아니다. 석
유, RE100, 해상물류, 반도체 전쟁, 애그플레이션 모두 최근 지정학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
며, 그 이야기는 지리학적 통찰과 서술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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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학 활용하기

  지리학자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정학적 스토리텔링은 잘 팔리는 상품이 되었다. 지리학자들은 지정
학에 대해서 스스로 거리를 두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고, 이는 사려깊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지리학 
이외의 분야에서 지정학을 언급하는 방식은 매우 자유롭다. 이는 지정학에 대한 반성이나 과거 지정학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서 지리학자들이 가지는 부담감을 갖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지
정학적 서술은 과거 지정학의 논리구조를 따른다기 보다는 지정학적 서술이 제공해주는 장점, 즉 이야기의 
골격을 만들어주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장점에 크게 기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학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환호와 배척이라는 이분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지정학의 논리
구조를 충분히 비판하고 경고하되 몇 가지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지리학적 지정학을 주장해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지정학은 결정론적으로 해석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한 국가나 사회에서 긴 역사를 거
치며 생성된 세계를 이해하는 시각이며, 기존의 지정학적 시각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둘째, 반도,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강조로 인해 우리의 지정학적 상상력과 스케일이 축소
되었고, 지리적 지식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국력의 상승과 세계시민의 양
성을 위해서 지리교육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의 지정학에 대한 열풍은 지정학
적 논리구조에 대한 열광이 아니며 변화하는 세계의 복잡한 일들을 지정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성공적으
로 서술한 이야기꾼들에 대한 찬사라는 것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세계, 특히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불안
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리학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며, 지정학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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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지리교육의 시대정신인가? 사이비 지식 산업인가?

권정화(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지난 몇 년 동안 지정학 저작물이 넘쳐나고, 유명 인사들이 지정학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
면서 지리교육에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년전 EBS 수능 교재에 비
판 지정학 내용이 실렸는데 바로 지상현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때 마침 귀중한 기조 강연을 먼저 접하여 
인식을 깊게 하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지상현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지 교수님은 지정학이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지정학적 담론이 한반도에 집중되면서, 지리적 
지식 역시 한반도와 한중일에 국한되는 악영향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합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적어지고, 세계지리에 대해 무관심, 무능력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지리에 대
한 지적 욕구가 폭발하고 있어, 이미 비 지리학자들의 세계지리 교육이 시작되고 있음을 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박정호, 2023; 오태민, 2023), 지정학에 대한 열망은 적어도 우리의 지리적 상상력을 넓히고 
세계지리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보여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리 교사들 사이에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지리 교사들이 집필한 지정학 관련 청소년 교양 
도서도 여러 권 출판되고 있습니다. 지리 교육계에서 왜 지정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회 분
위기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고 봅니다. 가치 있는 지식이란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서 문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문학 애호가들의 층이 두터운 
것 또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객관적 지식이나 fact보다는 인생의 교훈을 줄 수 있는 지식을 배워
야 가치 있는 교육이라는 생각이지요. 건축가 유현준의 공간 담론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거나 매력을 느
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의 공간 담론은 환경 결정론의 새로운 버전인 셈이지만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설득력을 갖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리교육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진리, 즉 객관적 지식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교훈을 제
시한다는 측면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로 지리학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정학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정학은. 기존의 교육과정, 학습 내용에 교훈을 부여할 수 있는 매력있는 장
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 교수님의 지적대로 지정학적 서술이 이야기의 골격을 만들어주고 흥미를 유
발시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지정학적 스토리텔링은 잘 팔리는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 교수님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정학의 정의를 3 가지 범주로 정리하면서 첫 번째로 수사학적 
표현으로서의 지정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디어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단순히 국제정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지 교수님은 최근의 지정학에 대한 열풍은 지정학적 논리구조에 대한 열광
이 아니며 변화하는 세계의 복잡한 일들을 지정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성공적으로 서술한 이야기꾼들에 
대한 찬사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용례의 지정학은 수사학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지
만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할 거리를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리교육계의 다양한 실천들이 단순한 수사
학적 구도에 열광한 채 이러한 한계를 얼마나 의식하고 극복고자 했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수사학적 표현으로서의 지정학이 내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 교수님은 1990년
대 중반 이후 누적된 비판지정학의 연구성과를 외면하고는 지리학적 지정학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
면서, 3번째 지정학 정의로 담론과 문화로서의 지정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회에서 특정 방식으
로 국가의 위치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지요. 지 교수님은 비판 지
정학의 최신 성과를 교육과정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고민스럽다고 하면서도, 비판 지정학
의 교훈, 교육적 시사점을 훌륭하게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립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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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으로 지정학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기본은 세계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지만 협력하기도 한다는 점이라고 제시하면서, 오래된 지정학적 관행을 미래 세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특정 집단의 세계관을 강요하려는 시각을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 교수님이 지정학의 교육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두 번째 방향은 지정학의 이야기가 지역지리의 새로
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이 지역지리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개념, 자연과 인문
지리를 종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자들은 지정학 유명 작가들
보다 더 깊은 통찰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자원, 에너지, 환경, 무역, 정치적 안정, 갈
등은 모두 공간과 장소를 통해 종합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접근은 지역지리를 재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 교수님이 지정학의 교육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세 번째 방향은 환경과 기후 변화입니다. 최근 지리
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기후위기로 표현되는 환경의 강조이며, 지정학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정학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세계의 불안정, 영토-국가 체계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국제 협약이 중요한데 
이 문제를 지정학의 분석틀로 제시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지 교수님은 이미 지정학을 사이비 지식 산업을 넘어 지리교육의 시대정신으로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터무니 없는 영토 교육을 비판 지정학의 시각에
서 접근하기 위한 분석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도 교육이나 간도와 백두산 관련 학습 내용에는  지나
치게 맹목적인 애국주의나 비현실적인 명분론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담론과 문화의 관점에서 내용을 재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학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그리고 수업 실천사례 등은 이 시간 이후 주제 분과 발표에서 볼 수 있
을 겁니다. 여기서 지정학의 도입이 지닌 또 다른 약점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에서도 지정학 개념은 지리 영역에만 나오며 일반사회 영역은 국제 정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 수업 실천 사례는 상위권 학생들의 국제 정치, 외교, 통상 등 진로 교육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이나 직업 선택에서는 지정학보다 국제 정치가 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정학 도입이 지리 교육의 단순한 외연적 확장뿐 아니라 인식과 성찰의 깊이도 함께 이루지기를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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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어떻게 가르치면 되나요?

성정원(수원여자고등학교)

  감수성이 풍부했던 고등학생 시절 원태연의 시집「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에 실려있는 ‘비까지 오다니1)’라는 시를 읽고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했던 
그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지상현 교수님의 지정학에 대한 글을 읽고 지정학에 대한 눈을 떳을때, ‘비까
지 오다니’ 시를 읽고 사랑에 눈을 떴던 그 순간의 짜릿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글
의 서두에 밝히셨던 것처럼 ‘바야흐로 지정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정학의 인기가 높아지는 요즘, 
정작 지리를 가르치는 저는 그 지정학의 시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지정학에 대해 물어오면 명쾌하
게 대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며 ‘지정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었기에 저에게 이 글은 사랑의 그리움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그 시와 같은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
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지정학은 <표1>과 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리교과의 성취기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박준희, 2024). 이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지리선생님께 ‘지정학이 뭐에요?’라고 물어
오는 학생에게 명쾌하게 대답을 못하는 창피함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으로 지리교사에게 다가오고 있습
니다.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 지리교과에서 ‘지정학’이 표현된 성취기준
교과 성취기준

중학교 사회
[9사(지리)07-01]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 나라의 위

치를 지정학, 지경학적 측면에서 탐색한다.

세계시민과 지리
[12세지04-03]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을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지어 조사하고, 세계 평화와 정

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

한국지리 탐구
[12한탐05-02]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

  지리 교사를 대상으로 지정학에 대한 이해를 물어본 설문(기간: 2024. 04. 26.∼2024. 04. 28., 참여자 
88명)에서 ‘나는 지정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43.1%만이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
으로 응답했고(그림1), ‘나는 수업에서 지정학을 잘 다룰 수 있다.’라는 질문에는 34.1%만이 긍정적인 대
답을 하였습니다(그림2). 학교 현장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께서 저와 비슷하게 지정학에 대한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 안그래도 보고싶어 죽겠는데/ 전화벨만 울려도/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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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정학에 대한 이해
   

그림2. 지정학 수업 가능 여부
  지리 선생님들이 지정학에 대한 이해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이유는 학부에서 지정학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업 시간에 가르칠 지정학의 내용을 대학(학부)에서 배웠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27.5%였습니다(표2). 이 응답은 실제 학부에서 지정학(혹은 정치지리)을 중
요하게 다루지 않았거나, 교수님의 원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정학과 정치지리를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지정학을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정학(정치지리와 구분
되는)에 대해 지형, 기후, 인구 등 수업 시간에 자신 있게 가르치는 여느 계통 지리만큼 학부에서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리선생님들은 ‘지리 
수업시간에 지정학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92%를 해주셨습니다(표3). 

표 2. ‘수업 시간에 가르칠 지정학의 내용을 대학(학부)에서 배웠다.’에 대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26 22 15 21 3 87

29.9% 25.3% 17.2% 24.1% 3.4% 100.0%

표 3. ‘지리 수업시간에 지정학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계

0 0 7 26 55 88

0 0 8% 29.5% 62.5% 100.0%

  정리하면, 많은 지리 선생님들이 지리 수업 시간에 지정학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수업 시간
에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지정학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리 교사들은 당장 
내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지정학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마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오늘과 같은 ‘지정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정학 수업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지정학 관련 수업자료(54.5%), 지정학 관련 연수
(28.4%), 지정학 관련 도서(10.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표4). 

표 4. ‘지정학 수업 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
N %

지정학 관련 연수 25 28.4

지정학 관련 도서 9 10.2

지정학 관련 수업자료 48 54.5

지정학 관련 공부 모임 5 5.7

기타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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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없이 이야기한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지정학의 시대입
니다. 이 지정학의 인기가 지리교과의 인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리수업에서 지정학을 제대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장의 지리 선생님들은 지정학과 관련된 연수와 수업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학에 대해 지리 
교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연수의 기회를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전지모 주관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한 지정학 연수가 성공적으로 열린 것을 알고 있습니
다. 더 많은 지리선생님들이 그런 연수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이 샘솟는 대학의 
학부생들과 현장 경험이 많은 지리 교사들이 지정학과 관련된 수업자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 깊이 있게 배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서 만들어진 지정학 수업자료가 기대됩니다. 셋째, 지정학적 서술이 제공해주는 장점을 바탕으로 ‘지정학’ 
교육과정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으로 국제계열 과목이 만들어진다면 지
정학은 가장 적합한 교과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교육과정이 아니라도 고시 외 과목으로 지정학 
교육과정이 개발된다면,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중학교의 학교자율시간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지정학의 대중적 인기가 학교 지리수업으로 이어져 “바야흐로 지리 지리의 시대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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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역사지리학의 내러티브적 재현을 중심으로

4. 공간의 정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교과서로서 지정학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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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프랑스 교육과정 개정과 지정학 관련 교과의 신설

박준희(한국교원대)

권정화(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1. 머리글

  2022년 7월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지정학의 힘’을 추천해서 지정학 관련 서적이 세
간의 주목을 받았다. 정치적인 접근을 논외로 하고 사건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지정학에 관한 관심이 대중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정학 행위자인 정치 엘리트층의 인식에서도 지정학이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찍이 Tim Marshall(2015)의 저서는 전 세계 30여 개국의 분쟁 지역을 취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를 조망한 것으로, 2015년 출간 당시 미국, 영국, 독일 베스트셀러와 국내 대형서점 국제관계 분야 1위 도
서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tvN ‘책 읽어드립니다’(2020.4.20. 방송)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하
면서 국제관계 분야에 있어서 지정학, 지리의 중요성이 대중적으로 확대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대중적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과 함께 세계정세 분야에서 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의 이유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대중적 시선뿐만 아니라 정치 엘리트층에서도 분쟁이나 전쟁 등을 지리의 문제라고 생
각하는 인식은 주로 불변하는 자연 지리적 측면에서 산맥이나 강, 천연자원 등을 분쟁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여전히 국제관계 분야에서 지리가 중요한 이유는 고전 지정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다. 
  대중 교양서에 나타난 지정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역시 자연 지리를 중심으로 한 고전 지정학적 접근에 
있다. 고전 지정학적 접근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의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리
적 요소로 단순 명쾌하게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관계 분야에서 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긍
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최근 고전 지정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학문적 성취를 대중적
인 인식으로 확산시킬 필요성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자국 중심의 지정학적 접근으로 구성되었던 지리교육이 국가 간의 전쟁과 갈등을 야기
했다는 비판에 맞닥뜨렸다. 국제관계 분야를 다루는 교육은 지정학이 아니라, UNESCO 평화교육, 국제이
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으로 발전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입각한 세계 
인식으로 수준에 있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가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하면서 고등학교 신설 과목으로 지정학을 도입하였다. 중등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정학을 도입한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시도이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지
정학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내
용을 분석하고 교육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고등학교 신설과목 ‘역사․지리, 지정학, 정치학’의 교육과정 분석

  프랑스는 2019년 교육과정 개편을 단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고등학교 신설과목으로 지정학을 도입하였
다. 역사학, 지리학, 정치학을 통합하여 구성한 융복합 교과로서 정치와 권력, 국제 역학 관계를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탐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지정학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 지리, 일반사회 어
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식과 정보 단원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단원은 사회과학이나 철학의 관점이 우세하여 넓은 의미에서 일반사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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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무관해 보이는 지식과 정보라는 주제를 정치와 지정학의 관점에서 탐구한다는 점이 가장 참신하면서
도 교육적 함의가 큰 특징이다. 
  지정학 교육은 현실 문제에 대한 지리교육적 접근 방안이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리 교육의 요청에 응
답하는 교육적 접근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정학 교육은 비판 지정학의 도입을 통해 국제 관계에 대한 대중
의 인식에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 중심의 사고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서가 지닌 문제점을 치유
할 수 있는 대안적 사고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지정학 교육은 현실의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시
사 지리로서 단순하고 고정된 사고 과정을 관계적으로 해체하고, 참여하는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프랑스 지정학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학을 고등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리교육계에서 참고할만한 좋은 선례라고 판단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정학적 시각이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지정학의 독립 교과로 
편제되어 그 가능성에 있어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한국과 같은 고교 선택형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전공선택 시, 지정학 교과는 높은 선택률을 예상할 수 있기에 지리 분야의 국제 분야 전문성 함양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최적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프랑스 지정학 교육과정의 최신 시사 쟁점 중
심 서술방식은 최근의 이슈와 쟁점들을 다루고 있어서, 기존의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전통적인 서술방식에
서 탈피하여 최신 시사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넷째, 평가방식에서 논술형 평
가, 구술형 평가, 도해 평가 등 평가방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지리교육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프랑스의 신설 교과 지정학의 부정적 측면은 없을까? 내용 구성을 보면, 지리에서는 사례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이론과 명제는 주로 정치학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지정학 교과는 이름만 
지리와 관련될 뿐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지리학의 여러 분야와 관련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정치학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리교육의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지정학 교육과정은 사회과학의 다양한 학문적 성취를 공간을 중심으
로 종합하여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다재다능한 폴리매스를 위한 교과로서 지리교육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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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지리교육에서의 지정학적 접근의 의미와 방안 모색

한동균(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1. 들어가며

  최근 방송, 신문, 책 등 각종 대중매체에서는 지정학의 귀환을 알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롯하여, 미중 갈등, 대만 해협의 위기, 북한의 위협 등 세계 곳곳에서 종교, 자
원, 정치적 이유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영토 갈등, 전쟁 등 국제 사회에서
의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는 냉전시대 유물로 간주되었던 지정학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최
근에는 정치와 거리가 멀었던 글로벌 기업들도 지정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외교관, 정치인, 공무원 등을 자문으로 영입하고 있으며, 경영교육에
서 지정학에 대한 강의가 늘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영교육에 지정학을 통합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
다(Mollan & Sweeney, 2022). 더욱이 지리적으로 ‘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대륙, 남쪽으로 
해양과 접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한반도 북쪽에서는 대륙의 초강대국 중국과 러시아, 
남쪽에서는 해양의 초강대국 미국과 일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은 기본적으로 국가
의 지리적 위치, 영토, 자원, 지형, 인구 등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의 중
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리교육에서 지정학에 관한 논의는 일부 연구에 그치
고 있다(남호엽, 2011; 박배균, 2013; 김기남, 2020). 특히 초등지리에서 구체적인 지정학 수업 방안을 모
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등지리교육에서 지정학적 접근법과 그 방안에 대해 모
색하고자 한다.

2. 지정학과 정치지리학의 확장: 비판지정학

  지리(geography)와 정치(politics)가 결합된 지정학(geopolitics)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루돌프 셀렌(J. 
Kjellen)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지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정치지리학이다. 정치지리학(political geography)은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로 정치현상과 지리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정학과 정치지리학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정치지리학의 범위는 글로벌 지정학에서 지역 선거 지리학까지 폭넓게 설명되기도 한다(Stoltman 
& DeChano, 2002). 과거 정치지리학이 지리적 위치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연구 주제였다면, 최근
에는 정치가 지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최근에는 정치지리학과 지정학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경과 영토와 같은 전통적인 주제를 넘어 환경, 여성, 
미디어 등 새로운 연구 주제들로 확장되고 있다(Jones, M et al., 2014; 이승욱·지상현, 2016; Flint & 
Taylor, 2018). 
  한편 90년대 이르러 구성주의와 후기구조주의, 탈근대론의 영향을 받아 고정적인 국경과 영토, 환경결정
론적인 전통지정학을 비판하며, 담론과 이데올로기 역할에 초점을 둔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이 
등장했다. 전통지정학이 영토, 자원, 입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리를 결정론적으로 개념화한다면, 비판지정학
은 인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지정학을 생산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리를 유동적이
고 해석에 달려있다고 여긴다(Dodds, K., 2019, 최파일 역, 2023, 16). 이러한 비판지정학은 기존의 정치
지리학이 국내 정치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국제정치 영역까지 정치지리학의 확장을 시도한다(이대희, 
2021, 94). 또한 기존의 자연지리에 한정된 전통지정학을 넘어 인문지리를 수용하고, 인간, 사물, 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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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자연의 힘 등 지정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지정학은 다면적
이고 다중스케일적이며, 우리의 일상에서 거의 매일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고 모두가 지정학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라는 점에서 대중적이다(Dodds, K., 2019, 최파일 역, 2023, 25-26). 이러한 비판지정학은 공식 지
정학, 실천 지정학, 대중 지정학, (구조 지정학)으로 구분된다. 특히 지정학의 대중화는 연구 분야로서 다
양한 대중매체에 의해 일반 대중들이 지정학적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연구하는 대중지정
학(popular geopolitics)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매체의 발달은 
복잡한 지정학적 사건을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자신만의 컨텐츠를 생성하여 지
정학적 코드를 드러낼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짜 뉴스와 같은 거짓 또는 왜곡된 지리적 정보도 생성되고 이
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결될 수 있다.

3. 초등 지리교육에서 지정학적 접근의 의미

  초등 지리교육에서 지정학적 접근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기초 지리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세
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초등 지리교육에서는 기본지식으로서 세계 각국에 대한 위치 지식을 강
조한다. 이러한 지역이해의 기초지식으로서 위치 지식은 지정학적 중요성의 영향에 따라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김다원, 2018, 35). 지정학적 접근은 지리적 위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간 관계, 갈등과 협력 등을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입체
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형, 기후, 자원 등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의 원인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둘
째,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정학적 접근은 지
리적 현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해당 지역의 지리적 요인
과 권력 관계의 상호작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다양
한 지정학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영화, 텔레비전, 소설,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지정학적 장소를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Conover & Miller, 
2014). 셋째, 시의성 있고 실생활과 연계된 일상생활의 지리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 
간 갈등과 협력 등 시사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실제 국가 
간 상호작용과 갈등, 협력 등을 소재로 하여 실생활과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글로벌 이
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학생들의 실천적 시민의식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초등 지리교육에서 지정학적 접근 방안 모색

1) 내용으로서 지정학

  지정학적 접근 방안은 지리와 정치의 관계에 따라 두 가지 접근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
통지정학 관점에서 (자연) 지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인 자연지리적 지식을 바탕으
로 글로벌 관점에서 갈등과 분쟁의 원인과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는 지리적 위치, 
국경과 영토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2 개정 초등사회과교육과정의 [6사09-02]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이해한다.” 와 같은 성취기준과 연
계하여 먼저 세계 각국의 지리적 위치, 영토의 형상 등 기초적인 지리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
로 “[6사12-02] 지구촌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결 방안을 탐색
한다.”와 연계하여 지정학적 관점에서 자원 및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난민 문제 
등의 원인과 현황을 조사해 볼 수 있다. 또한 [6사07-01]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분단과 관련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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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 등을 알아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한다.”와 
같은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지정학적 관점에서 남북한 분단의 원인과 접경지역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
들기와 같은 수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최근의 정치지리학적 관점으로 정치가 (인문) 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선거지리학과 관련하여 선거 결과의 지역 간 차이, 장소의 정치적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6
사08-01]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와 역할을 파악하고, 시민의 주권 행사를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태도
를 기른다.”와 연계하여 선거와 관련된 사례로 선거 결과의 지역 간 차이, 정치인들의 장소 활용, 지역 유
권자 특성을 고려한 공약 및 캠페인 전략 세우기 등을 수업 내용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2) 방법으로서 지정학: 지리적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정학적 이슈를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다는 점에서 대중지정학(popular geopolitics) 
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지리학에서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NCGE(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와 협력하여 
설계된 21st Century Skills Map for Geography (Partnership for Citation 21st Century Skills 
2009)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첫 번째 핵심 사항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효과
적으로 사용하고, 생성하는 능력인 지리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에 의한 실천을 이룰 수 있게 한다
(Lukinbeal, 2014). 이는 학생들이 특정 사회 집단을 포함, 배제, 권한 부여 또는 지배하기 위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상, 텍스트 또는 사건에 대한 분석하는 비판적 지리적 소
양(critical geographic literacy)을 길러줄 수 있다(Morgan 2000, 283).
구체적으로 성취기준 [6사08-03]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의 내
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올바르게 이용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와 관련지어 신문, 방송, 사회 관계망 서
비스(SNS) 같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지정학적 담론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성
취기준 [6사12-02]와 관련하여 자원 및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난민 문제 등이 
다양한 미디어 속에 어떻게 담론이 재현되고 있는지 비판적 지리학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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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초등교사 대상 세계지리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지정학과

역사지리학의 내러티브적 재현을 중심으로

이동민(진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초등교사는 초등학교에서 지리와 사회과 수업을 하는 데 필요한 지리와 역사 교과에 대한 교과지식 및 
교과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 영토분쟁, 국가간 분쟁의 발발 빈도가 증가하는 등 세계
의 지정학적 상황이 다각적으로 변동하면서,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지정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
다. 초중등 지리교육에서 이 같은 지정학 관련 내용은 세계지리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아울러 지정학
은 영토나 민족집단‧종교의 영역 변화와 같은 역사지리적 맥락과도 관계깊다.
본 연구는 상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비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세계지리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즉, 세계사를 역사지리와 지정학적 맥락과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리적 재해석을 통해서 
세계지리와 세계사가 어떻게 연결되고 관련성을 맺는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초등교사의 지리적 
안목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기반 지리정보기술(narrative-based geospatial technologies)인 
ESRI StoryMaps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지리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의 의의와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계지리 강좌를 역사지리적‧지정학적 관점에서 세
계사를 재해석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강좌의 주제는 ‘지리가 역사를 바꾸고, 역사가 또다시 지리를 바꾼다’
이다. 그리고 해당 강좌에서 StoryMaps를 활용하여 수강생, 즉 예비교사들이 역사지리적 주제를 선정한 
다음 이를 StoryMaps를 활용하여 세계지리와 세계사가 어떻게 상호연결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재현
하는 활동을 과제로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리, 역사, 시사문제, 교육 등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 성찰 등에 어떤 변화나 발전 등이 따라왔는가를 성찰일지로 작성하도록 했다. StoryMaps 
과제는 총 2회(2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적 주제 1회, 20세기 중반 이후-현대까지의 시사적 주제 1회) 실시
했고, 각 회차마다 2-3매 분량의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학습이나 경험이 갖는 의미의 심층적‧맥락
적 해석에 특화된 질적연구 방법인 현상기술학(phenomenography)을 활용하여 성찰일지를 분석함으로써, 
2023년 2학기와 2024년 1학기에 걸쳐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있는 본 연구는, 특히 지정학적 질서의 변동
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리 및 사회과 수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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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정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교과로서 지정학의 가능성

박준희(한국교원대학교)

1. 머리글

  지정학(Geopolitik/Geopolitics)은 지리학에서 유래한 논쟁적인 단어이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학문 분야
로 ‘지리’와 ‘정치’ 사이의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Boniface, 2011). 최소 두 세력 
이상의 갈등 및 협력 관계를 상정하는 지정학적 사건은 늘 공간을 표상하기 때문에 지리적이다. 또한 지정
학에서 다루는 공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임을 전제로 한다. 지리학을 복수의 행위자(개인, 집단)가 모든 스
케일에서 공간을 표시하거나 재현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 공간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며 지정학의 
문제가 된다. 프랑스 지정학자 Lacoste(1993)는 지정학을 지리학 전반의 영역에서, 영토를 지배하거나 통
제하기 위한 모든 스케일에서의 정치권력 간 경쟁이라고 정의했다. 지리학은 우선, 전쟁을 하는 데 쓰인다
고까지 표현했다(Lacoste, 1985: 6). Ó Tuathail과 Dalby 등의 영미권 비판 지정학자들도 지정학을 지리
적 실체를 둘러싼 담론적 실천이자 재현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영토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과 합리화 그 이
상으로써 ‘세계를 보는 방식’으로 설명했다(Flint, 2022).
  19세기 이래로 고전 지정학은 영토와 배타적 주권 개념을 기반으로 정립된 근대 국민-국가
(nation-state) 중심의 근대 국제 관계인 베스트팔렌 체제에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전략
(statecraft)으로 지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때 지정학은 세계의 지리적 위치(대륙 혹은 해양), 자원, 거리 
등과 같은 자연 지리적 ‘사실’에 입각하여 세계정세와 역사에 관한 객관적인 ‘공간 법칙’을 설명하고자 했
다. 고전 지정학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정세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차원적인 설
명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안정감을 제공했다(Ó Tuathail a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
국주의, 사회진화론, 환경 결정론과 관련이 깊었으며, 나치에 부역했던 학문이라는 오명과 함께 학문적 단
절을 겪었다(Dodds, 2019; Flint, 2022). 이러한 학문적 궤적은 지리학에서 정치의 문제가 그동안 얼마나 
민감한 것으로 다뤄져 왔는지를 반증한다. 
  학문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로 기존의 전통적인 고전 지정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라는 새로운 
지정학 흐름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비판 지정학은 방법론 및 연구 성과에서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다(지상현·플린트, 2009). 또한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구성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등 사회이론의 인식
론에 함께 영향을 받았던 프랑스 지정학 역시 고전 지정학에 관한 비판적 접근과 지정학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에서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이대희, 2021). 고전 지정학 이후의 지정학에서는 그동안의 고전 지
정학에서 가정한 고정·불변하는 환경이자 객관적 사실이라는 공간 인식을 비판하고, 사회적 활동에 의해 
재배치 및 재구조화되며 관계에 따라 의미가 재생산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Edward 
Said가 주장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아이디어를 도입해 지리적 재현이라는 고착되고 상황 구속
적인 공간적 이미지화를 해체하고 ‘권력-지식하기’로서 지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Ó 
Tuathail & Agnew, 1992; 이진수, 2016). 나아가 지정학의 연구 주제는 우주, 가상세계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페미니스트 지정학, 환경 지정학, 반지정학 등으로 다변화 되어 기존의 연구에서 소외됐던 다양한 
행위자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페미니스트 지정학에서는 서구 남성학자들 주도로 이뤄졌던 담론 분석 중심
의 연구 방법에 대한 여성의 배제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을 넘어 일상생활의 다양한 지정학 경험 및 실천
에서 공간의 생산과 재생산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최병두 외, 2016). 
  지정학은 지리학의 공교육 도입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지리학의 공교육 도입을 선도했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지리교육은 19세기 각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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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권정화, 2005). 공교육은 국가의 이상적인 시민성 함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지정학은 세계정세에 있어서 한 국가의 위치나 지정학적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재)생산한다(Müller, 2011: 1). 지리교육에서의 지정학적 내용 요소는 모학문의 학문적 궤적에 영
향을 받았으며, 1980년대 이후 비판 지정학과 프랑스 지정학의 학문적 성과가 교육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정학의 주체로 인식하고 일상에서 마주치는 기억들을 비판 지정학과 프랑
스 지정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Benwell & Hopkins, 2017). 음악, 영화 등의 대
중 지정학적 요소를 해체하거나 지정학적 코드를 해체하는 학습 활동, 시뮬레이션이나 역할극을 통한 글로
벌 거버넌스 학습 등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Gavirs, 2022; Martini, 2022, Saddington & 
McConnell, 2023).
  이러한 지정학의 학문적 궤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리교육에서 학습하는 내용도 현실의 정치 과정과 
유리된 채, 객관적인 내용 구성이라는 명목하에 가치(정치)중립적인 사실적 지식을 추구해왔다. 최근의 교
육 현장까지 지리교육은 현실 공간의 변동성을 추동하는 프로세스보다는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순서’, ‘위도와 경도에 따른 위치’와 같이 결과적 지식, 그로 인한 통계를 기반으로 위치, 순서, 총량, 비율
과 같은 사실적 지식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 지식 중심의 위치 및 통계자료 학습이라는 
현장의 암기 중심 수업 방법과 평가체제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양산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현실 세계와
의 간극을 키웠다. 
  1970년대 프랑스에서도 암기식,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학습한다는 지리학의 위기를 경험한 적 있
다. 당시 지리학은 혁신을 요구받았고, 이 과정에서 지정학은 학교 교육과정과 지리 시험문제에서 공헌함
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Carroué, 2016). 지리학은 어떤 지리적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사고하는 방법(지식)(savoir penser l'espace) 즉 지리학적 논리와 사유를 제공
하는 지식체계이다(이대희, 2002: 10). Lacoste(1985)는 이를 ‘장군의 지리학’이라고 칭했으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며 현실의 문제의 논쟁을 회피하는 지리학인 ‘강단의 지리학’을 비판했던 것이다.
물론 냉전적 요소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으로 비판 지정학과 프랑스 지정학의 교육적 접근들이 활성화되었
던 맥락과 냉전적 요소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한국의 맥락은 상이하다. 그렇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에서 기존 국제계열 전문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져 왔던 지정학적 내용 요소가 보통교과에 처음 명시되
어 등장하는 것은 지리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정학’ 용어가 갖는 논쟁적인 분야
라는 인식을 넘어서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으로 명시된 것은 그동안 주변적으로 다뤄졌던 지정학을 어
떻게 지리교육에서 가르쳐야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가 중요해지는 고
교학점제로의 교육제도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지리교육의 현실적 필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의 개발 및 새로운 교과로서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의 한계와 가능성

  본 연구는 고전 지정학 이후의 지정학 논의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간 공
동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리교육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캠
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Ⅱ’에서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2022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 총 3학
기 동안 지정학 수업프로그램을 3회 운영하였다.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직접 수업 현장에 참여하여 현장의 이론과 실천의 변화를 동반하는 반성적 실천을 질적으로 연구했다. 연
구 자료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학습 결과물로서 학습지, 교사 성찰일지, (비)대면 면담자료 등을 분석
하여 지정학 수업의 이론과 실천의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정학 교육이 지리 교육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은 첫째, 고전 지정학과 비판 지정학, 프랑스 지정학의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정학 교육의 맥락을 찾고 정리했다. 셋째, 지정학 교육과 관련된 세 가지 측면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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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넷째, 역량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수업 방법에서도 내러티브, 활동식 방법들을 통해
서 구성주의 수업환경을 설계했다. 다섯째, 설계한 수업프로그램을 3회 실시하였으며 반성적 실천의 과정
을 통해서 이론과 현실의 변화를 추구했다. 여섯째,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학 교육이 지리교육에서

갖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표 1. 지정학 수업프로그램 개요

  1회차에서는 지정학적 이슈를 통해 일반적인 지정학 인식과 중요성에 관해 소개하고, Diamond의 『총, 
균, 쇠』(1997) 등을 사례로 공간에 관한 결정론적 지리적 인식을 문제제기했다. 또한, 가쓰라-테프트 밀약
을 도입으로 제시하여 한국과 고전 지정학을 맥락적으로 연결하여 영미권 지정학을 다뤘다. 2회차에서는 
사회진화론에서 독일의 지정학으로 사고방식이 연결되는 지점을 제시하고, 나치로 인해서 사장되기까지의 
과정을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로써 고전 지정학의 비판적 해석을 소개하였다. 
  3회차에서는 지정학적 패권의 전개를 Modelski의 리더십 순환이론으로 시간적 차원으로 정리하면서, 행
위자와 구조, 스케일 개념을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냉전 시대의 양 진영의 담론적 실천을 영화를 통
해 대중 지정학을 적용했다. 4회차는 경계와 영역을 영역화의 과정으로 접근하였으며, 책상 선긋기 및 공
유 킥보드 주차장 등을 사례로 삶의 문제에서부터 접근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가자지
구 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시사적인 지정학적 이슈를 사례로 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영역화 
담론을 탐구하였다. 
  5회차는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적 공간 인식을 적용하였으며, 지경학 및 에너지와 관련한 남
중국해, 대만 문제를 다뤘다. 나아가 지정학의 공간을 북극항로, 사이버 공간으로 사고의 확장을 모색했다. 
6회차는 환경 지정학을 소개하며 인류세, 환경 문제를 환경 안보로 인식하는 지정학적 접근의 효과와 한
계로 구성했다. 7회차는 한반도 지정학을 주제로 지리교사 김교신의 사례를 제시하여 과거의 일제 강점기 
반도 담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또한 냉전적 사고를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지정학적 상황을 실
천할 수 있는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반도 사례를 분석했다. 또한 개인별 탐구 주제 발표와 최소의 지
정학이라는 개인적 의미 부여를 통해 지정학을 예술적 표현으로 접근해보고자 시도했다.
  종합하자면, 학습자들은 고전 지정학의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지정학자들의 이론과 비판지정학 및 프랑
스 지정학을 적용한 사례지역 분석을 통해, 지리적 지식이 가치중립적 지식이 아님을 이해하였다. 또한 디
플로머시 보드게임, 영리한 추측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의 입장에서 상
황 구속적 지식을 직접 구성해 보는 경험을 했다. 
  지리교육에서 공간의 정치를 인정하는 것은 비로소 현실을 역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할 

주제 학습 내용 학습 방법 전개

1회차
지정학 개론,

영미권 고전지정학

지정학적 현실, 환경 결정론적 지리학

시파워, 랜드파워, 심장지역 이론 영리한 추측,

게임 및 시뮬레이션 인물·이론

중심
2회차 독일, 일본 고전지정학

진화론, 레벤스라움, 범지역,

1·2차 세계대전

3회차
냉전의 지정학과

대중 지정학

모델스키 리더십 순환 이론, 림랜드,

하드파워-소프트파워, 대중 지정학

재현과 왜곡,

미디어 활용 수업(영화)

4회차 경계와 영토의 지정학
경계, 영토, 이스라엘-가자 지구 전쟁

or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AI 활용 웹 크롤링 NIE

사례지역

중심

5회차 네트워크의 지정학
네트워크, 지경학, 일대일로,

사이버 공간, 북극항로
영리한 추측

6회차 환경 지정학 인류세, 환경 안보, 자원 분쟁 미디어 활용 수업

7회차
한반도 지정학,

개별 프로젝트 발표

개인별 주제 발표(대안적 공간

상상하기, 최소의 지정학)

발표(논증 글쓰기),

예술적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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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고정된 지리 지식은 인문 현상의 기초적 배경 정도로 단편적 이해되거나, 환경 결정론과 같은 결
정론적 사고로 경도되기 쉽다. 하지만 지리적 지식을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정치의 과정으로 사고할 수 있
다면, 복잡다층적인 지정학적 문제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사고함으로써 변혁적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지정학 교육의 현장은 실천적인 영역으로 사회-공간적으로 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궤적이 교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의 과정에서 대두된 시행착오를 개
선해 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이론과 실천을 개선하려 했던 노력의 결과물이자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다. 본 연구는 반성적 실천의 과정들이 연구의 형태로 진행된 교육학 연구로서 앞으로 근거
기반 연구에서 연구기반 교육자들이 있는 교육공동체가 되기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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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중심 융합 수업 주제로서의 지정학

이용훈(한광여자고등학교)

1. 머리글

  나일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허강, 아마존강... 이 하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큰 
강으로, 이들은 인류의 문명을 꽃피웠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이다. 하천이 
범람하며 형성한 충적지에서는 일찍이 농사가 시작되었다. 이 땅은 범람 때마다 하천에 의해 영양분을 공
급받아 비옥하여서 농사가 잘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하천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 민족들 간의 싸움은 끊이
질 않았다.
  세계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다시 발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경은 고도의 정치적 산물로, 
서로 인접한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발발하곤 했다. 이처럼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즉 지리적 환경
은 정치적 형편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의 최정점은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
도가 심화되면서 진영화, 신냉전 시대 지정학이 귀환했다고 한다. 지정학(地政學)은 지리와 정치가 합쳐진 
말로, 지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듯한 지정학은 나치
스가 전쟁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퇴출되기도 했었다. 지리가 정치에 미치
는 영향만을 강조하면 전쟁의 명분도 ‘지리’ 때문이다. 최근 지정학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지정학의 
귀환은 ‘땅따먹기’를 위한 갈등과 분쟁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갈등과 분쟁은 지리의 숙명이 될 수 없다. 지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치도 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개인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신냉전 시대 국경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를 벗어나 개인, 도시, 사이버 등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세계화
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지정학, 반도체 지정학 등의 새로운 용어와 함께 지정학의 영역 또
한 넓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지정학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작동한다. 지리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지리가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등과 연계하여 ‘지정학’의 눈을 
통하면 세계의 움직임을 꿰뚫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지정학을 지리 중심 융합 수업 주제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지리가 산, 하천, 지역 등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
은, 지정학을 지리 수업에 녹이고 싶은 많은 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지정학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마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리에서 지정학을 성취기준에 적극 반영하
여 다루고 있으므로 지리 중심 융합 수업 주제로서 ‘지정학’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지정학 관련 내용

  지정학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짜임새 속에서 확장성을 꾀하는 것이 보다 많은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지정학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지정학의 
내용 특성상 사회과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지정학’ 키워드가 들어간 성취기준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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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북문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 갈등, 여기에서 동아시아, 세계적 스케일로 확장시켜 국제 정세, 전쟁, 
평화 등 지정학과 관련된 내용의 성취기준까지 고려하여 <표1>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 속 지정학 관련 성취기준
교육과정

(과목 분류)
과목명 성취기준

공통

사회

[6사01-02] 독도의 지리적 특성과 독도에 대한 역사 기록을 바탕

으로 영토로서 독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6사07-01]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

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 등을 알아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

가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한다.

사회(지리)

[9사(지리)07-01]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지정학, 지경학적 측면에서 탐

색한다.

[9사(지리)11-02] 분단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

고, 분리와 연결의 공간으로서 접경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세계 여

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비교한다.

[9사(지리)11-03]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과 국토의

미래를 구상한다.

선택 중심

(공통)

한국사
[10한사2-03-03]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

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통합사회

[10통사2-04-03]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안한다.

선택 중심

(일반 선택)
세계시민과 지리

[12세지04-03] 다양한 지정학적 분쟁을 국제 정세의 변화와 관련

지어 조사하고, 세계 평화와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다.

선택 중심

(진로 선택)

한국지리 탐구

[12한탐05-02]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경계와 접경지역을 분석

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공존을 위한 지정학적 전략을

토론한다.

동아시아 역사 기행
[12동역04-03] 동아시아의 역사 및 영토 갈등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정치
[12정치04-03]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관계를 이해하고, 외교적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분석한다.

국제 관계의 이해

[12국관03-03] 역동적인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평

화와 안전의 문제를 파악하고,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선택 중심

(융합 선택)

여행지리

[12여지03-02] 평화, 전쟁, 재난의 상징이 새겨진 지역에 대한 직

간접적인 여행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정의, 인류의 공

존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12역현02-02] 냉전 시기 열전의 전개 양상을 찾아보고, 전쟁 당

사국의 전쟁 경험을 비교한다.

[12역현04-01] 국제 분쟁 및 무력 갈등의 원인과 전개 양상을 사

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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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학 연구 노력

1) 지정학 담론의 생산과 유통

  최근 전국지리교사모임(이하 ‘전지모’)으로 출판사들의 책 출간 의뢰가 늘어났다. 서점에서 지리 관련 책
이 유의미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출판사에서 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필자는 ‘지리의 힘(팀 
마샬)’ 책을 소개한 방송으로 본다. tvN 〈요즘책방 : 책 읽어드립니다〉 2020년 4월 20일 방송에서 《지리
의 힘》을 다루자 이 책은 다음날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곧 국내 판매량 1위 도서가 되었다. 이전에
도 방송에서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했지만 이 책은 〈요즘책방〉 프로그램에서 다룬 
다른 책에 비해 많이 팔리고 있고, 무엇보다 일반인들에게 지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유의미
하다고 생각한다.
지리는 그동안 역사에 비해 출간되는 책의 종류 및 수가 현저히 적었다. 이에 지리도 역사와 같이 스토리
텔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었다. 지리는 우리 삶의 공간이다. 우리 삶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리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땅 위에 차곡차곡 쌓
인 공간적 상호 작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리에서 이러한 의도에 적합한 주
제 중 하나가 바로 지정학이지 않을까 많은 지리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모호하지만 앞
으로 지정학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한 출판사로부터 전지모에 지정학 교양 도서 출
간 의뢰가 왔다. 현시대 지정학에 대한 관심에 교사들보다 출판사에서 먼저 반응한 것이다. 책은 2022년 
7월 첫 집필진 모임을 시작하여 2023년 10월 출간되었다. 지리 교사들이 쓴 첫 지정학 교양서적으로, 인
류의 역사가 시작된 큰 강 유역에서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 중앙아시아·남아시아, 세계의 중심이었던 
유럽을 거쳐 세계의 중심이 된 아메리카, 희망의 땅 아프리카, 신냉전의 최전방 동아시아·동남아시아, 한반
도에 이르기까지 지리가 어떻게 세계 역사를 움직였는지 살펴보며 여정을 마무리한다.
전쟁으로 세계정세가 불안정한 시기 지정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정학은 올해 전지모 2024 지
리책 읽기 대회 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림 1. 2024년 지리쌤이 뽑은 좋은 책 100권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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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지모 지정학 공부 모임

지정학에 대한 지리 교사들의 관심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정학 교육 담론을 형성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정학 공부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전지모 선생
님들에게 사전에 참여 의사를 물어 21명이 모였고, 이 모임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하고 공부를 해 나가
게 되었다. 강의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5분의 교수님의 온라인 및 대면 강의로 진행되었
고, 전지모 선생님들에게 공개되었으며, 온라인 30∼60명, 대면 10∼20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했다.

표 2. 지정학 공부 모임 강의 내용
순번 일시 장소 교수님 내용

1 9/5(화) 19:00~21:00 줌 회의 지상현(경희대) 지정학의 기초

2 9/19(화) 19:00~21:00 줌 회의 지상현(경희대) 지정학의 귀환과 지리학

3 10/17(화) 19:00~21:00 줌 회의 박배균(서울대) 금문을 통해 본 중국-대만 양안관계의 지정학

4 10/24(화) 19:00~21:00 줌 회의 박배균(서울대) 영토의 공간정치와 지정학-지경학

5 11/14(화) 19:00~21:00 줌 회의 이승욱(카이스트) 한국 지정학의 현재와 미래 (1)

6 11/28(화) 19:00~21:00 줌 회의 이승욱(카이스트) 한국 지정학의 현재와 미래 (2)

7 12/9(토) 14:00~16:00 동국대 황진태(동국대) 동아시아 도시지정학의 모색

8 1/6(토) 11:00~14:00 서울대 권정화(한국교원대) 프랑스 고등학교 신설과목 ‘지정학’ 교육과정의 명암

9 1/13(토) 11:00~14:00 한국교원대 권정화(한국교원대) 근대 서양 지리학의 한국 인식과 반도 담론의 파장

4. 지정학 수업 사례(방안)

1) 활동 1: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공존을 위한 규칙은 무엇일까? (1차시)

[훌라후프 착륙 미션]
5∼6명씩 둘러서서 각자 한 손의 검지손가락 손톱 위에 손톱만 한 종이를 올리고 그 위
에 훌라후프 얹은 뒤 종이가 날리지 않게 훌라후프를 바닥에 내려놓기
의도: 이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을 함께 보며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림 2. 훌라후프 착륙 미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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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 2: 경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3∼4차시)

1) 데니스 메도즈, 린다 부스 스위니, 질리안 마틴 메허스, 2020, 《시스템사고와 함께하는 기후변화 플레이북》, 지

식플랫폼, 207-214.

[가까운 숫자 찾기]
1부터 50까지 숫자 중 하나 뽑기(뽑은 숫자는 자신만 알고 있기)
최근 이슈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50이라고 할 때 자신이 뽑은 숫자에 대
응하는 이슈의 핵심 키워드 생각하기
자신이 뽑은 숫자는 비밀로 한 채 키워드가 무엇인지만 묻고 답하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숫자를 뽑았을 것 같은 친구를 찾아 두 사람씩 짝지어 둥글게 앉기
모두 자리에 앉으면 짝인 두 사람씩 자신의 숫자와 이슈 공개하기
의도: 같은 이슈를 서로 얼마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손가락 씨름 게임1)]
두 사람씩 짝지어 손가락 씨름(두 사람이 서로 한 손으로 깍지를 끼고 상대방의 엄지손
가락을 짧게 누르면 1점 획득)하기
15초 동안 많은 점수 획득하기
많은 점수를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론하기
발표한 내용 정리하기(STUPID)
  • Small goals 눈앞의 작은 목표
  • Time pressures 시간 압박
  • Uncooperative partner 비협조적인 파트너
  • Poor vocabulary 원활하지 못한 소통
  • Inadequate examples 부적절한 예시
  • Dysfunctional norms 제 기능을 못 하는 규범
의도: 경쟁보다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경험할 수 있다.

[결론]
우리는 정말로 어우러져 지내야 한다. 안 그러면, 장담하건대, 우리 모두 서로 동떨어지
게 될 것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협력이다. - 버트런드 러셀
관계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경계’ 표현해 보기]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경계’를 비주얼씽킹(간단한 그림과 글로 표현) 방법으
로 표현해 보기
보조 설명: 수업 전과 후 같은 활동(‘경계’ 표현해 보기)을 하여 수업 후 학생들의 ‘경계’
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그림책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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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프란체스카 산나, 2017, 《긴 여행》, 풀빛

《긴 여행》은 전쟁을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난민 가족의 이야기이다. 전쟁

은 단란했던 가족을 혼란스럽고 두렵게 하였으며 아빠도 앗아갔다. 남겨진 엄마와 아이들은

전쟁이 없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정든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이동

해야 했고,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짐을 계속 줄여야 했다. 국경에서 가로막힌 엄마와 아이

들은 한없이 나약한 모습이다. 발 디딜 틈도 없는 작은 보트에 겨우 올라타 바다를 건너 도

착한 그곳은 긴 여행의 종착지가 될 수 있을까?

모둠 구성하기
전체를 대표하여 한 학생이 앞에 나와 그림책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모둠별로 돌아가며 그림책 다시 읽기
(개인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찾고, 이에 대한 핵심 질문 만들기
  * 핵심 질문: 장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답할 수 있는 질문
(모둠별) 핵심 질문 1개 선정하기
모둠별로 선정한 핵심 질문 발표하고, 자유롭게 답변하기
의도: 그림책을 통해 경계, 평화에 대한 감수성을 기른다.

그림 3. 그림책 읽기 활동 그림 4. 모둠별 핵심 질문 발표

[난민 이동 경로 파악하기]
전쟁이 났다고 가정하고, 집에서 나올 때 가져갈 물건 챙기기(긴박한 상황 속 정해진 시
간 내 빠르게 적기)
  • 포스트잇에 30초 동안 10개 품목 적기
    * 10개를 다 못 적었어도 그대로 진행
  • 20초 동안 5개 품목만 남기기(남길 품목에 동그라미표 하기)
  • 10초 동안 2개 품목만 남기기(버릴 품목에 가위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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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쟁 시 챙길 물건들
그림책에서 난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 찾기
시리아 난민들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여 그림책과 비교해 보기

그림 6. 시리아 난민 이동 경로
출처: 시사IN, 2015년9월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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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프로젝트 활동]
활동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정리하기
실천할 점을 토대로 개인별 프로젝트 활동 계획하기
(사례) 전쟁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SNS 게시물 만들기
개인별 프로젝트 활동 내용 공유하기

그림 7.. SNS 게시물 만들기 활동

그림 8. 난민 인권 알리기 SNS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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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3: 전쟁이 내 등굣길에 미치는 영향은? (3∼4차시)

(모둠별) 뉴스 검색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배경, 전개 등) 조사하기(각각
의 출처 밝히기)
모둠별 학급 패들렛에 결과물 공유하기(챗GPT 활용)
〈읽기 자료〉 읽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곳곳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자원의

가격은 폭등했고, 안보는 불안해졌으며, 국가 간의 긴장이 높아졌지요. 특히 러시아가 대규모

로 공급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럽 에너지 공급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활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천연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진 유럽은 러시아를 대신할 안정적인 수급처를 모색합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나라가 바로 중동의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 천연가스

수출 2위의 에너지 대국입니다. 또한 월드컵을 개최할 정도로 경제 수준이 높고, 정치적 안

정성이 보장된 나라기도 하지요. 특히 카타르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천연가스

생산국들에 비해 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은 카타르로부

터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리게 되었고, 수송을 위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즉 LNG선이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LNG선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이 나비 효과처럼 돌고 돌아 우리나라의 LNG선 수주

호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종 분야가 작동하는 연쇄 과정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국

제적 사건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고, 이런 과정에는 늘 지형·기후·도시·인구·교통·체제

등의 지리적 조건이 깊게 관여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리적 조건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

향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정학’입니다.

- 전국지리교사모임, 2023, 《나의 첫 지정학 수업》, 탐, 5-6.

(모둠별) 〈읽기 자료〉 내용을 ‘지포그래픽(지리+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보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찾아보고 발표하기
발표한 내용들 범주화하기
(모둠별) ‘전쟁이 내 등굣길에 미치는 영향은?’이라는 제목의 뉴스 작성하기(챗GPT 활용)
모둠별 학급 패들렛에 결과물 공유하기
<참고 자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 팔레스타인 문제의 이해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au0pEPaD0DH4mGa_DH5j_rqaegfJwPss)
  • 연표로 보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https://ttalgi21.tistory.com/3297)

4) 활동 4: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의 역할은? (3∼4차시)

전쟁과 자신의 거리 표현하고 공유해 보기
나의 전쟁 참여도 표현하고 공유해 보기
〈읽기 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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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는 각종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

다. 그는 폭력 행사의 방식과 성격에 따라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으로 분류한다. 직접적

폭력이란 폭력의 가해자가 존재하는 폭력으로서, 가장 일차적인 형태의 신체적 폭력은 물론

이고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언어적 폭력 등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간접

적 폭력은 폭력을 수행한 가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인데,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있다. 구조적 폭력은 사회의 구조에 의해서 생겨나는 폭력이다. 즉 사람들, 지역, 집단 등을

분리하는 구조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등에게 폭력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한다. 문화는 종교, 사상, 이념, 언어, 예술 등을 통

해 특정 행위나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므로, 구조적 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모둠별) 교실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의 사례 찾아보기
  • 사례

유형 사례

직접적 폭력 친구의 욕설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다문화 친구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

문화적 폭력 모슬렘 친구가 선택할 수 없는 학교 급식의 돼지고기 반찬

결과물 발표하기
(모둠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평화’ 영역의 목표(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만들
기)를 교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세부 목표 세우기
결과물 발표하기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 질문하기
정세훈의 시 〈몸의 중심〉 소개하기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끓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그곳으로

온몸이 움직인다

몸의 중심을 ‘아픈 곳’이라고 한다면 ‘세계의 아픈 곳은 어디일까? 질문하기
그곳의 친구들이 겪는 아픔 생각해 보기
세계의 평화를 위한 청소년 선언문 작성하기(모둠별 → 학급)

[‘경계’ 표현해 보기]
(수업 전에 했던) ‘경계’를 비주얼씽킹(간단한 그림과 글로 표현) 방법으로 다시 표현해 
보고 수업 전 결과물과 비교해 보기
보조 설명: 수업 후 학생들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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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1) 지정학 연계 주제: 기후위기

  기후는 지형과 함께 지리적 환경을 이룬다. 이에 지역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후는 자연스레 지리적 환경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인 지정학과 연결된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는 양상과 원인 및 결과 등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기후
위기는 식량, 에너지 등의 자원 위기로 이어지며 지정학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이주, 전쟁 등은 
지형과 국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문제와 함께 전쟁·핵전쟁 위협으
로 예측 불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세계는 군비 경쟁, 군사주의 심화, 군사비 지출 증가 
등의 흐름 속에서 진영화, 신냉전,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심화, 남북문제 등으로 시간, 에너지, 돈이 낭
비되고 있다.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보면 “평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고, 지속가능한 
발전 없이는 평화도 없다.”고 했다. 군사 활동으로 인한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은 측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후위기는 군사 활동을 증가시키고, 군사 활동은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악
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지정학과 함께 꼭 다루어야 할 주제이다.

그림 10. 주요 밀 생산 국가들의 재해 현황 및 생산 전망
출처: 경향신문, 2022년5월15일자

배움일기 쓰기

그림 9. 수업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경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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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지정학적 갈등의 최정점은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전쟁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유네스코 창설
국은 전쟁이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쓰레기를 줍는 힘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나온다. 전쟁을 막기 위한 
힘도 평화 감수성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위해 지정학이 세계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인지
적 영역),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며(사회·정서적 영역),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
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행동적 영역)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학계의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와 각종 교사 대상 연수 지원, 지리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수업 자료 개
발 참여로 지리 중심 융합 수업 주제로서의 지정학 교육 담론을 강화·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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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과 지리교육: 고등학교 국제계열 교과 수업사례

이건(고양국제고등학교)

1. 들어가면서

  중등지리교육 현장에서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지정적 충돌로 인해 언론 노
출이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리의 힘(Prisoners of Geography)』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 전국에는 8개의 국제고가 있으며, 현행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전문교과Ⅰ에 국제계열 과목이 있다. 
하지만 일반고에서도 공동교육과정 등의 형태로 국제계열 과목을 사회과 과목의 심화과목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제계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비교적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인 경우가 많으며, 정치지리학은 수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소재가 된다.

표 1. 각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문서에서 해당 과목이 포함된 학교의 수와 비율

전국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지역 이해

2,417 1,567(65%) 1,490(62%) 1,389(57%) 526(22%) 376(16%)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공시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24년 1차)

2.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과목 수업사례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과목은 첫 단원의 성취기준이 “[12세문01-01] 지정학의 의미, 지정학적 관계의 중
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일 정도로 지정학이 전면에 제시된 과목이다. 고등학생은 지정학을 처음 접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전지정학 이론과 현대의 세계로 양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세종국제고등학교 지리교
사 한준호의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수업 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표 2. 고전지정학 이론의 학습 내용 요약

학자 주요 개념 주목한 지역 비고

쉘렌(Rudolph Kjellen) 지정학(Geopolitik) 단어 제시

라첼(Friedrich Ratzel) 레벤스라움(Lebensraum) 인문지리학

머핸(Alfred Mahan) 해양력(Sea Power) 파나마 등 해양 세력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범지역(Pan region) 일본, 소련 나치에 영향

맥킨더(Halford Mackinder) 심장지역(Heartland) 동유럽 정치지리학

스파이크맨(Nicholas J. Spykman) 림랜드(Rimland) 유라시아 해안 미국 대외정책

셰버스키(A. Seversky) 항공력(Air power) 북극권 전략 폭격

구밀료프(Lev Gumilev) 유라시아주의 중앙아시아 신유라시아주의

  고전지정학 이론에 대한 수업은 대체로 학자와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정학
의 힘』, 『심장지대(임정관 외 옮김)』, 『정치지리학(임덕순)』 등의 도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
으며, 특히 스파이크맨의 『평화의 지정학(The Geography of the Peace)』은 분량이 적고 현실주의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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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잘 반영되어 있어 독서 수업을 구성할 때 유용했다.
  현대의 세계에 대한 수업은 고전지정학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주요 분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지정학이란 무엇인가(콜린 플린트)』, 『한반도의 신지정학(박배균 외)』, 『지리는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
는가(옥성일)』 등의 도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구단선이나 일대일로 등의 지전
략, 비판지정학적 관점과 대중문화, 도시가 성장하는 지경학적 접근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
다(지상현, 2009: 박윤하 외, 2021). 

3. 다른 과목의 수업 사례

  ‘지역 이해’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의미와 지역 연구 방법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정치지리학은 신체, 
공동체, 지역, 국가, 권역 등의 다중 스케일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현상을 공간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지역 탐구의 정치지리학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선거지리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지리학
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실제 사례를 간략화한 선거구 획정 활동은 학생들이 정치 현상이 지리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이정섭 외, 2021).
  ‘공간 정보와 공간 분석’에서는 GIS를 이용한 수업이 이루어진다. 지도 제작자는 지리정보를 시각화하면
서 지도에 세계관을 투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도 또한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이해
하고, 『지도 패러독스(제러미 크램턴)』를 기반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읽는 활동에서 비판적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언중들은 지명에서 문화전쟁을 벌이며 지도는 그 무대가 된다는 관점
에서 동해 표기 등 국제사회의 갈등 사례를 탐구하였다(김순배, 2009: 김순배 외, 2015).
  ‘세계 지역 연구’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해 학습하며, 사례 지역을 탐구하게 된다. 신장형, 분산
형 등 국토의 형태나 전횡형, 선행형 등 국경의 유형을 다루었으며, 학생들은 팬핸들인 와칸 협장지나 엑
스클레이브인 칼리닌그라드 등의 사례에 호기심을 보였다. 특히 접경지역의 독특한 특성에 주목하여 탐구
하는 학생은 『세상에 이런 국경』을 활용할 수 있었다(박배균 외, 2015).

4. 나가면서

  학생들이 지정학에 보이는 관심은 본능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고전지정학에 치중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우려가 된다. 강대국과 군사적 패권 중심의 고전지정학적 시각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리교
육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명과 GIS를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에 대한 리터러시, 
지경학을 통한 경제지리교육, 선거지리나 지역협력체 등 다중스케일적 접근 등은 지정학이 지리교육에 기
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일부개정 형태로 외국어·국제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과목이 준비 중이
며, 올해 8월 중으로 교육과정 변경안이 확정되어 고시될 예정이다. ‘(가칭)지정학과 글로벌 이슈’ 등의 과
목이 완성도 높게 개발된다면, 일선 현장에서의 지정학 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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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와 지정학 수업

옥성일(서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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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별주제 분과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실 수업 탐색

- 초등 및 중등의 지리·환경 교육과 

- 지리 수업사례 -

1. 일본 고교 필수과목에서 방재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단원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수업 분석을 

중심으로

2. 지리교육에서의 FPV 드론 활용: 새로운 공간 경험과 창의적 

학습 전략 탐구

3. 초등사회과 AI 디지털교과서 탑재 기능 개발 제안 –지리 영역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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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 필수과목에서 방재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단원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와 우리들’ 수업분석을 중심으로

양자연(츠쿠바대학교)

  2024년 1월 1일, 일본에서는 노토반도에서 M7.6의 지진 재해가 발생하였다. 2024년은 한신 아와지 대
지진 재해(M 7.3)가 발생한 지 30년 되는 해이며, 2023년은 간토대지진 재해(M 7.9)가 발생한 지 100년
이 되는 해이자, 동일본 대지진 재해(Mw 9) 발생 10년이 되는 해였다. 이외에도 일본은 한신아와지 대지
진 재해와 동일본 대지진 재해사에는 크고 작은 재해가 존재하였으며, 동일본 대지진 재해 이후 현재까지
도 앞서 언급한 노토반도 지진, 2019년 구마모토 지진(M 6), 2019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서일본 
대홍수, 2022년 사쿠라지마의 분화 등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학교교육 및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
재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일본에서 방재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나 원리에 대해서 아는 것, 사회와 지역의 실태를 아는 것,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재해 발생 시의 대처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内閣
府，2010).
  이를 위해, 방재교육은 학교나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 및 장소를 통해, 각자가 사는 지역의 재해
와 사회적 특성이나 방재과학 기술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능력,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후의 생활을 극복하는 능력, 나아
가 다른 사람들이나 지역의 안전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통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능력, 함께 '살아가는 힘'을 길러 능동적으로 방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
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文部科学省, 2007)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도 2015 교육과정 총론을 시작으로 안전교육에 대해 강화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교육 일부
로서 방재교육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박철웅, 2019). 그러나 한국에 소개된 일본의 방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방재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보고서(장은숙, 2011; 박철웅, 2019), 혹은 교과서 분석
(심민수, 2014; 이정희, 2016)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교 종별에서도 소학교나 중학교 사회(이정희, 
2017; 2023)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급별로 이루어지는 방재교육은 각각 그 의미
가 존재하지만, 고등학교에서의 방재교육에 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본 발표에서는 2019년 고시되어 2022년 실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지리종합”에서 방재 
관련 단원의 수업 실전 분석을 통해, 일본의 고교 지리 과목에서의 방재 교육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먼저 수업 실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과정 수준에서의 고교 지리종합에서의 방재교육에에 관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 둘째, 
실제 고등학교에서 지리종합의 방재교육과 관련된 단원의 수업 실천을 조사한다. 셋째, 문헌 연구 및 수업 
참여관찰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교 학교지리 지리종합에서의 방재학습의 특징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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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에서의 FPV 드론 활용: 새로운 공간 경험과 창의적 학습

전략 탐구

박지수(연일초등학교)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동기

  현대 사회에서 교육 분야의 기술 발전과 혁신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과 
학습 방법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존의 교육 방식에 한계와 함께 새로운 학습 방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생각해본다면 지리교육 분야에서도 기존의 교육 방식을 혁신
하고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과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리교육
은 학생들이 친숙한 주변 장소나 낯설 수 있는 먼 지역의 사례들을 활용해 지표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다양성,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다양성에 대한 지리적 이해력과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장의선, 201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이라는 기술에 주목하였다. 드론은 비교적 저
렴하고 사용하기 쉬워서 지리를 전공하는 학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기술이다. 드론이라 불리는 비교적 최신
성을 갖는 기술은 그동안 지리학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
를 들어, 드론이 갖는 비행능력과 영상 촬영 기능의 조합은 전례 없는 공간적, 스펙트럼적, 시간적 해상도
로 고품질의 지리 공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한다(Cummings et al. 2017). 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비용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웠던 항공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장점이 아니더라도 지리교육 분야에서 드론이 적용되는 것은 결코 놀라울 일은 아니다. 이를
테면, James(1972)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인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욕구’,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원하는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를 알고 싶은 욕구’로 인해 지리와 기술의 연계가 발생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전자는 미지의 세계를 알기 위하여 후자는 효율적으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리와 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리의 기원이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고 관련된 교육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해 왔다(Fagin, Wikle, & Mathews, 2020). 
그러나 지리의 기술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드론이 지리교육에서 어떻게 지리적 사고를 이끌어내어 활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일부 지리학자들은 드론이 전쟁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드론의 도입은 윤
리적 및 안전상의 우려를 학문 분야에 도입하는 부정적 효과까지도 가져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nemark, 2013).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공간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으며,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이어 지리라는 학문 분야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 큰 파도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현재 지리를 연구하는 모든 분야에서는 드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른바 ‘개인용 원격 감지
(personal remote sensing)’ 시대를 반기고 있는 추세이다(Jensen, 2017). 드론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리
적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드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외 연
구에서는 지형 분석(Fonstad et al., 2013), 식생 상층 모델링(Dandois and Ellis, 2013), 지역사회 및 거
주민 지역의 매핑(Paneque-Gálvez et al., 2017), 대기 측정(Hemingway et al., 2017) 등과 같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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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국내 연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리교육에서는 대표적으
로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경관을 분석하는 연구(권동희, 2017; 최광희, 2018), 지도를 만들거나 학습에 활
용하는 연구(전보애, 2018; 박지수·황홍섭, 2020; 박지수, 2021)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
으로 드론의 영상촬영 기능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며, 드론의 활용이 지리교육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드론을 활용한 지리교육은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리와 드론 기술의 연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지리교육 
분야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FPV(First Person View) 방식의 드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FPV 드론은 
사용자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자가 마치 
드론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FPV 드론을 활용한 지리교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지리적 특성을 실제로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차별된 공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나 FPV 드론에 대한 초기 접근성 문
제로 지리교육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PV 드론을 활용한 지리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공간 인지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촉진하는 학
습 전략을 탐구하고자 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FPV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지리교육에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학습 전략을 탐구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FPV 드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지리교육과의 연계성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FPV 드론을 활용
하여 학습자들이 새로운 공간 경험을 통해 효과성을 살펴본다. 끝으로 FPV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 학습할 
수 있는 전략을 탐구한다. 

2. 이론적 배경

1) FPV 드론이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가형 드론이 출시되면서 드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촬영용 드론, 미
니 드론 등과 같이 취미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저용 
드론들이 개발되었고, 신종 에어 스포츠인 드론 레이싱 
대회를 위한 레이싱 드론도 자연스럽게 개발되었다(박태
승, 2019). 레이싱 드론은 일반 드론과는 다르게 자동 비
행 기능이나 일정 고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이 없어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일일이 조종해야만 한다. 레이싱 드론
을 조종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로  FPV 방식과 
LOS(Line of Sight) 방식이 있으나 FPV 방식을 활용하
는 경우가 많다([그림 1] 참조).
  전자는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드론의 시점에서 조종하는 방식을 뜻하며, 후자는 사용자가 육안으
로 자신의 드론을 보며 조종하는 시계 비행 방식을 뜻한다. 그중에서 레이싱 드론을 조종할 때 FPV 고글
을 착용하는 FPV 방식은 HMD(Head Mounted Display) 기반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과 유사
한 모습을 보인다(김정은 · 우탁, 2018). FPV 드론을 그냥 해석하면 1인칭 시점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정
보를 전송하는 드론으로, 전방만 보는 카메라가 별도로 장착되어 1인칭 시점에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 2020 FPV 방식 드론의 조종을 
위한 고글 착용 모습
출처: DJ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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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드론을 직접 탑승하고 조종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FPV 기술은 드론을 사용자와 통합함
으로써 공간과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1인칭 몰입형 공중 스포츠를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준
다(Hayakawa et al., 2015). 이와 같은 장점 덕분에 FPV 드론은 촬영용에서부터 역동적인 스피드를 즐기
는 레저 형태로 활용 범위와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오늘날 드론 레이싱 세계대회까지 유치되며 많은 레
저 인구까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오늘날 FPV 드론의 사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레이싱 드론으로 빠른 속도
와 민첩한 기동성을 활용하며,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이루어지는 등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촬영용 드론으로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뿐만 아니라 드론의 속도와 움직임을 활용한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주로 항공 촬영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촬영에서 활용한다. FPV 드론은 일반적인 취미용 
드론 중에서도 비행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드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마치 자신이 드론에 타고 있는 것과 같은 시점에서 비행을 즐길 수 있고, 고화질의 영
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모든 드론이 그러하듯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법적 규제가 엄
격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2. FPV 드론과 촬영 영상

 

  

2) 지리교육에서 FPV 드론의 활용 가능성

  영상 촬영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 영상 자료의 사용은 학습을 보다 시각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수업에서 영상 자료의 활용은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
지 못하는 지역이나 사건의 이해를 높이 위한 경험의 제공,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의 설명, 시각적 자
극을 통해 학습 과정의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상 자료는 대다수가 3인칭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자가 외부에서 관찰하는 입장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지
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지리교육에서는 사진, 영상 자료 등과 같은 시각화 자료는 항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글이나 말보다는 시각화 자료를 통한 
의사소통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1830년대에 사진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시각화 자료는 ‘이 
장소는 어떤 모습인가?’와 같은 지리적 질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답변이 되어왔다(Rose, 2008). 이러한 이
유로 시각화 자료는 지리수업에서 중요한 매체로 종종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도 넓은 편이다. 이를
테면, 현상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
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조철기, 2013).
  따라서 새로운 기술에서 비롯되는 시각화 자료에 대한 관심은 지리교육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FPV 드론이 가져온 새로운 시각화 자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FPV 드
론만이 창출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FPV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1인칭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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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행과 촬영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영상물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법
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3인칭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인칭 시점의 영상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인칭 영상에 비해 몰입감이 낮은 편이다. 1인칭 시점이 가져오는 몰입
감은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포나 스릴러 장르의 영화에서는 몰입감을 주기 위해 등장인물의 1인칭 
시점으로 전환시켜 보여주곤 한다. 영화 속 등장인물이 은밀한 장소에 숨어있거나 누군가가 훔쳐보는 장면
에서 1인칭 시점의 사용은 관객들이 몰입하여 긴장감을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FPV 드론을 활용한다면 지리교육에서 다양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제시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 탐구의 활용이다. FPV 드론은 실시간으로 공간을 탐구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최근 FPV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영상을 그대로 사진 형태로 변경하
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특정 지형을 탐구하고, 지
리적인 특성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학습 환경의 확장이다. 드론의 활용은 학생들을 교실 밖의 현실 세
계를 더 넓은 범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리적 개념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
습 환경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자극하기도 한다. 셋째, 지리적 사고력의 강화이다. 
FPV 드론의 사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공간적인 관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FPV 드론은 
사전에 지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기에 지형과 지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 이외에도 FPV 드론을 조종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 강화, 수동적 수업이 아닌 
참여적 학습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FPV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공간 경험

1) FPV 드론 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리적 탐구 설계

(1) 지리답사에서의 FPV 드론 활용
  현행 교육과정의 경우 지리적 장소, 지형에 대한 내용에서 인간 생활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교육부, 
2022a). 또 지역지리 학습을 통해 위치, 장소, 지역, 공간 등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지리적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법론적 요체 중의 하나인 답사(Fieldwork)에 주목하
였다. 흔히 사회과에서 답사는 과학과의 실험에 비유될 정도로 중요성은 매우 높다. 학생들은 답사 활동을 
통해 지리적 지식과 같은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세계에서 확인하고, 공간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며 지
리교육의 목표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주로 문화 유적지나 학술적 장소 등과 같이 학습자들의 일상적 삶과는 거리가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조화된 지도안이나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는 활동을 소재로 삼은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측면이 있다(이간용, 2016: 916). 학교 현장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습자 중심을 모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자 중심적이고 관찰 지향적인 답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이 무의미한 
활동이 아니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답사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일상 공간에서 자기 주도적인 답사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활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답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드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탐사가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
는 답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준다. 또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볼 수 없
었던 시점에서 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FPV 드론은 앞서 
언급한 장점과 함께 다이내믹한 영상 촬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만큼 건물의 내외부를 넘나들거나 야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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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전체 공간을 촬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사전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행이 가능한 장소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작업은 장
소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을 유발하며, 비행을 통해 기존에 관심 갖지 않았던 장소의 모습, 배치 등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연구 참여자 및 방법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FPV 드론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총 12명의 예비교사
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답사를 진행하였다. 답사 참여는 학기 중 모든 평가를 마친 이후로 정하여 예비교
사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다. 답사를 위해 평소 익숙한 장소(부산 마린시티 일대)와 익숙하지 
않지만 답사하고 싶은 장소(부산 청사포 일대)를 결정하고, FPV 드론을 활용한 답사 집단과 일반적인 답
사 집단으로 나누어 같은 장소에 대한 야외 답사를 실시하였다. 

마린시티 

일대

청사포 일대

그림 3. 연구대상 지역

(3) 연구질문 및 설계
  본 연구는 FPV 드론의 활용이 지리교육에서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질문은 미국의 ‘국가 지리 교육 표준(National Geography Standards)’에서 제시하는 6가지 필수 
요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그 입지와 관련된 중요한 지리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  그 장소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  그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리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당 질문은 모든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분석을 위하여 인터뷰 
자료 외에도 지리답사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제작한 자료, 사진, 영상 촬영물 등을 보조적인 데이터로 활
용하였다.

2) 학습자들의 FPV 드론 체험에 따른 반응과 효과 분석

  다음 [그림 4]는 실제 학습자들이 장소를 답사하면서 살펴본 공간을 촬영한 사진 자료이다. 도보 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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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장소를 같은 높이에서 바라보며 관찰하지만, FPV 드론을 활용한 답사는 고도를 달리하여 역동적
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4. 도보 답사(좌)와 FPV 드론 답사(우) 사진 자료

  FPV 드론을 답사 활동에 적용해본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도보 답사에 비해 FPV 드론을 활용한 답
사는 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지리적 사고를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
적인 장소명이나 연결성 등을 파악하는데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도보 답사의 경우에는 장소
보다는 감정이나 일반적인 내용이 많았으나, FPV 드론을 활용한 답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전 설계 과정에서 건물의 높이, 지형의 모습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는데서 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인터뷰에서 답변한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여 키워
드를 빈도수에 따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 일반적인 도보 답사 인터뷰 
결과

▲ FPV 드론 활용 답사 인터뷰 
결과

그림 5. 학습자들이 인터뷰에서 제시한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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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상기 언급한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 FPV 드론을 통한 답사
는 보다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해안선, 지형, 고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리적 시각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토폴로지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FPV 
드론을 통해 촬영된 영상은 지형, 지형, 수로 등과 같은 중요한 지리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
며, 특히 건물이나 지형의 높이에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연적, 인문적 특성 파악에 대한 질문에는 FPV 드론을 활용하면 학습자들은 자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과 상호작용하는 지역적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심 지역의 도로 네트워
크,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등을 드론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한 파악은 도보 답사에서
도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나, 장소 간의 연결성 부분 즉, 유기적 관계에 대한 파악은 드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모든 과정은 답사 과정 중보다 답사를 진행하기 전 FPV 드론의 비행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리적 쟁점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FPV 드론을 사용한 학습자들이 지리적 쟁점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답변을 찾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보 답사보다 FPV 드론을 활용한 답사가 
전체 공간을 통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PV 드론을 활용한 답사를 
통해 학습자들은 보다 정적인 공간을 동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리 교육의 목표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로서 FPV 드론의 활용이 지리 교육에서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지리적인 공간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었다. FPV 드론을 조종하고 지형을 탐험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개념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드론의 높은 이동성과 시점 제공은 학습자들에
게 몰임감을 경험하고 지리적인 지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FPV 드론은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활
동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문제 해결 기회를 제공하며, 지리적인 개념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창의
성을 키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단순히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을 갖춘 지리 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FPV 드론을 활용한 지리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새
로운 경험과 동시에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학습자들이 지리적인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론적으로 FPV 드론을 활용한 지리 교육은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을 다각도로 풍부하게 하고, 지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보
급하고 확산시키는 데에는 교육자들과 교육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FPV 드론을 통한 
창의적 학습 방법론의 보급은 다양한 교육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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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사회과 AI 디지털교과서 탑재 기능 개발 제안: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이강희(부산대학교)

이진희(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1. 서론

  대한민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AI 디지털교과서(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Textbook, 
AIDT)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전과 COVID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하여 교육계에 원격 수
업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e학습터 및 EBS온라인클래스, 구글 클래스룸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에 필요한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디지털교과서도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 활용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다만, 디지털교
과서에서 실감형 콘텐츠 및 다양한 영상자료를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으나, 개별 학생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자료로서는 기능하기 아쉬운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안성훈 외, 2023)
  이러한 이유들로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맞추
어 2025학년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발한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도입하여 실제 수업 현장에 적
용하고자 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이전의 디지털 교과서와는 다르게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도 도입되며, 
고등학교에서도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흥미, 수준을 고려하여 맞
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교육부, 2023). 이에 따라 2024년 현재, 2025학년도부터 바로 도입될 
초등학교(국어(특수), 수학, 영어, 정보), 중학교(수학, 영어, 정보), 고등학교(공통수학, 공통영어, 정보) 각 
학교급별 AIDT의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어 수정·보완을 거치며 적용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2023년부터 ‘T.O.U.C.H 교사단’,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등 AIDT 활용 대비 선도교사와 선도학
교를 선정하여 AIDT 도입을 앞두고 혼란없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DT 중 도입이 늦어서 시간적 제한이 비교적 적고 타 교과 AIDT의 사례를 충분히 분
석해볼 수 있는 사회과 AIDT에 탑재되어야 할 기능을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026학년
도에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사회과 AIDT가 도입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7학년도에 초등학교 5~6학년
군 및 중학교 사회 과목, 2028학년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사회 교과에 AIDT가 도입될 예정이다. 
다른 교과에 비하여 비교적 AID 개발 및 수정에 대한 여유가 있으므로 2024년 현재가 2026학년도에 먼저 
도입될 초등학교 사회과 AIDT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에 좋
은 시점이다. 그러므로 현재 개발 중인 수학, 영어 교과의 AIDT 프로토타입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
한 AI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 교과과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로부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 사회
과 특성에 알맞은 AIDT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다양한 기능을 AI가 활용된 기능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2. 타 교과 AI 디지털교과서 및 AI 코스웨어 분석

  2025학년도에 AIDT에 처음 도입될 교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 및 초등학교 국어(특수교육)가 선정되
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영어 교과의 AIDT 프로토타입 및 시중에 출시된 AI 코스웨어를 중심으
로 각 프로그램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수학교과 AIDT와 영어교과 AIDT는 교육부 지정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선도학교 주무교사로 구성된 ‘2024. T.O.U.C.H 교사단’에게 공개된 AIDT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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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으며, 시중 AI코스웨어는 수학 4개 및 영어 3개를 중심으로 기능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AIDT 
및 AI 코스웨어에 적용된 기능들을 탐색하였으며, 교과별 목표 및 내용을 고려하여 포함된 특징적인 기능
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수학 교과 및 영어 교과는 특히나 학습자의 개인차가 심하여 교사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에 어려
운 교과이다(이정화, 2023; 이화영, 2023). 수학과 영어 교과 AIDT 및 AI코스웨어에는 공통적으로 학생들
의 수준을 살펴보고 선수 학습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평가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에 따라 AI
를 통한 맞춤형 과제 및 문제가 추천되어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탑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AIDT 학
습자는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수업 내용을 따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과 수업 차시 목표에 따라 
학습 수준 진단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학습 내용을 배울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교
사는 학습자 개별 수준 및 학급·학년의 학습 성취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어서 학
습자를 고려한 수업을 보다 쉽게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은 교사에게 쉽게 질문
을 할 수 있고, 교사는 개별로 학습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일대일 채팅 기능도 포
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기능 외에도 교과별 특징을 고려하여 각 교과 AIDT 프로토타입 및 AI 코스웨어들에 
탑재된 독특한 기능도 있다. 수학 교과의 경우 문제의 답을 찾아나가는 풀이 과정이 중요하므로, 문제풀이
를 할 때에 필기를 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연습장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취기준에 따른 개념 학습
과 더불어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거나 AI의 추천을 통해 부족한 개념에 대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는 기
능이 특징적인데, 이는 수학 교과의 계통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영어과 
AIDT와 AI코스웨어에는 영어 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구성되
어 있었다. AI와 쓰기 또는 말하기를 통하여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 및 발음과 유창성을 AI의 평가를 통
하여 수정하는 기능도 역시 공통적으로 AIDT와 AI코스웨어에 포함되어 있어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영어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수학과에 비하여 영어과의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흥미를 더욱 높여서 즐겁게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에서 재화를 얻어 캐릭터를 
꾸미거나 아이템을 사는 등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림1. 영어교과 AIDT 프로토타입 그림2. 수학교과 AIDT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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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사회과 AI 디지털교과서 탑재 기능 제안

  수학과 및 영어과 AIDT 프로토타입과 AI 코스웨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사회과 AIDT에 포
함되어야 할 기능을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학습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선수 학습 개념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평가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
등 사회과의 주 학습 내용은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학습자에 따라 
특정 차시의 개념을 이미 획득하여 심화학습이 바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선수학습 개념을 충분히 획득
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별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진단평가 기능을 
AIDT에 탑재하여 차시별 학습 이전에 선수학습 개념 획득 확인을 위하여 실시할 경우, 교사는 학생별 진
단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활동의 수준을 정하여 수업을 계획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과제도 
부여하여 학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둘째, AI기반 답사학습 계획서 및 답사학습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초등 사회과의 큰 축을 
차지하는 지리 영역에서 답사 학습은 지리학의 핵심적인 연구 방법이자 지리교육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
수·학습 방법으로 강조된다. 학습자는 지리 답사를 통하여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
으로 지식 및 탐구역량 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특히 중등학교 이상에서 답사 학습은 
학생의 입시 부담이나 교사의 준비 부담 및 행정적 절차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답사 학습이 실
제로 실시되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이종원, 2022). 하지만 답사 학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먼저 초
등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부터 답사 학습이 실제로 실시될 수 있게끔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IDT 
내에 지역 답사 학습을 위한 계획서 작성 및 답사 보고서 작성 도구를 탑재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계획
서와 보고서 작성 도구는 생성형 AI(ChatGPT, Copilot, Cluade 등)를 활용하여 쉽게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AIDT를 위해 편리하게 답사를 계획하고 실시하며 보고서를 작성하
는 일련의 활동들을 실습해본 학습자들은 중학교·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답사학습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답사는 다양한 직업에서 요구
하는 전이가능한 역량을 개발하는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어준다(김민성, 2022).
  셋째, 각 지역별 백지도를 바탕으로 지도학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 백지도를 활용
한 학습 방법은 기존에 완성된 지도만을 활용한 학습 방법보다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과 적극적인 학습 참
여 유도에 효과적이다(황홍섭·김옥점, 2003). 지리 영역에서 지도는 중요한 학습 내용이자 교수·학습자료이
며, 백지도 또한 학습자의 지리적 사고 및 지리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대한민국 전
도부터 각 시·도 지역, 동·읍·면 지역까지 나타낸 백지도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DT에 탑재하여 디
지털 기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정보를 표시하는 활동을 하면 지리적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
김민성, 2022, 탐구기반 지리답사 기획 프로젝트를 통한 지리답사 교수내용지식 함양, 한국지리학회, 

11(4), 393-405.
안성훈 외,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

고서, KR2023-01.
윤요순·홍미화, 2023, 초등 사회교과서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즈음



2024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68 -

하여, 사회과수업연구, 11(1), 73-89.
이정화, 2023. 초등학교 영어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망과 과제, 중등영어교육, 16(4), 51-65.
이정환·안성훈, 2023, AI 디지털교과서 주요 기능 개발을 위한 사례 분석, 창의정보문화연구, 9(4), 

379-387.
이종원, 2022. 학습자 중심 지리답사를 위한 교사연수와 실천의 변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2), 

19-32.
이화영, 2023, 개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수학 디지털교과서의 학습자 데이터 구축 모

델,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C: 초등수학교육, 26(4), 333-348.
황홍섭·김옥점, 2003, 초등 사회과 학습을 위한 백지도의 개발과 활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3), 

10-14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Ⅴ
특별주제 분과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실 수업 탐색

- 초등 및 중등의 지리·환경 교육과 

- 지리 수업사례 -

1. 고등학교 『한국지리』성취기준의 교과서 단원 구성에서 나타

나는 문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사례로

2. 도덕적 환경주의를 넘어선 환경 인식에 대한 논의

3. 지리교육 평가와 구조화된 편견





 특별주제 분과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실 수업 탐색_ 초등 및 중등의 지리·환경교육과 지리 수업사례 

- 71 -

고등학교 『한국지리』성취기준의 교과서 단원 구성에서

나타나는 문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사례로

강창숙(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태지현(봉명고등학교)



2024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72 -



 특별주제 분과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지리 교실 수업 탐색_ 초등 및 중등의 지리·환경교육과 지리 수업사례 

- 73 -



2024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 74 -

도덕적 환경주의를 넘어선 환경 인식에 대한 논의

범영우(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는 인간-자연 관계에서 인간중심주의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관계를 변
모시키는 것이고, 생명중심주의 환경윤리는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를 상정하고 인간-자연 관
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생명중심주의 환경윤리는 생명 혹은 환경 문제에 대한 도덕적 
가치 부여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비인간중심주의에 기반을 둔 환경윤리의 공통
된 특징은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자연을 포섭하는 것이다(Singer, 2017). 더불어 동식물, 자연, 무생물 등
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여 인간과 동일한 존재론적 배치를 주장한다. 비인간이 지니는 이익을 고려하고 
자연이 지니는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약한’ 인간중심주의를 포함하여(김일방, 2016) 생명·동물 중심주
의, 생태중심주의 등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논의를 바탕으로 비인간중심주의의 내재적 가치에 관한 
다양한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류세는 인간이 지니는 영향력이 지구를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키기 위해 제시된 지질시대
의 이름이다. 단순히 인류 중심의 지질시대를 넘어 인류세는 인간-자연 관계에 있어 직면한 다양한 사회
생태적 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일련의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Lorimer, 2016; Ellis, 
2017). 더불어 최초 논의가 시작되었던 지구시스템 과학과 지질학적 관점을 넘어 인문학, 과학자들은 인류
세의 진입과 함께 시대적 지표로 플라스틱을 지목하면서 미분해 파편과 잔해의 암석화에 주목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세계가 직면한 문제로 설정되면서 인간-자연 관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도전적 과제로 대상화
되었다. 플라스틱은 환경 위기를 포착하는 하나의 메타포이면서, 즉각적인 행동과 실천을 요구하는 규범적 
상징물로서 기능한다. 일회용으로 생산된 후, 쉽게 버려지는 과정으로 인해 플라스틱의 사용과 배출이 당
연해졌다. 인간에게 있어 유용성 및 편리성을 바탕으로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오염과 피해를 발생시키는 인
자로 알려지면서 사용을 지양해야 하는 도구적 모순에 놓여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플라스틱의 생산, 유
통, 소비, 배출 과정이 단순화되고 도식화되는 과정에서 도덕적 실천의 형태로써 배출과 분리가 강조되었
다. 한편, 모래, 비닐봉지, 플라스틱 파편, 나무 조각 등이 뒤섞여 자연과 인공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플라
스티글로머레이트는 새로운 형태의 암석이자 자연 문화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Haraway, 2018). 플라스
틱은 지구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방치되고 인간-자연의 구분이 희석되는 플라스티글로머레이트로 재생산되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용과 배출이라는 단순한 도식에 한정되어 인간만의 도덕적 규범에 존재한다. 
  지리학 및 지리교육에서 논하는 환경 교육에 있어 인간을 제외한 존재는 교육의 주체로서 언급되지는 
않았다. 동식물, 자연환경 등의 비인간 소재는 어디까지나 인간과의 관계를 전제로 간접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비인간 소재는 주체-객체 형상 속에서 인간의 의도에 맞게 존재하였다. 동경과 소비 
욕망을 만족시키는 인간화된 자연의 출현과 함께 비인간 물질들은 다양한 형태로 왜곡되고 대상화되기도 
했다. 플라스틱을 포함한 환경 문제가 지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
고 인간-자연 관계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지리교육에서 구현되었던 
인간주의 지리학과 도덕적 환경주의의 여백을 추적함으로써 인간-자연 관계의 전환적 사유가 어떤 방식으
로 환경 교육과 연결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류세 시대의 구성한 사회라는 ‘지구’에서 새로운 인간-자연 관계를 상상함으로써 ‘지구환경’
으로 두텁게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사고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된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
용하고 그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실습 기간에 실시된 중학교 사회 수업을 통해 지리 
수업을 설계하였고, 실천한 수업 결과를 통해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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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 평가와 구조화된 편견

김기남(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머리글

  세계지리 과목은 세계 여러 지역을 교과 내용으로 다루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다. 학생들은 세계지리 과
목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세계 지리는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세계의 여러 지역이 지니는 자연 및 인문 환경의 특색을 이해하
고, 이를 토대로 사람의 생활 양식을 파악하며, 경제 활동 및 도시 발달, 주변국과의 관계, 당면한 지역 문
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신 있고 능동적
인 인간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교육부, 2012).”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의 맥락에서는 
교과 내용의 맥락과는 다른 논리적 맥락을 지니고 있어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특히 전국단
위 평가에서는 교과 내용의 구조상 지역 지리 내용이 평가 요소로 활용될 때 경제적 위계관계의 틀로 지
역을 구조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편견이 문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세
계지리 평가 문항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세계지리와 편견

  세계지리 과목은 편견의 대상이 되는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대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
는 과목이다. 세계지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차별적인 과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은 현재 이러한 
과목의 독특한 성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박선미･우선영, 2009; 김소
순･조철기, 2010).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평가 문항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편견의 가능성에 대해 이런 문제점이 검토되
었다.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은 지역을 중심으로 내용이 재조직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계통지리 부분
이 줄어들면서 기존 계통지리의 지역 기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지역 단원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교육과
정에서 지역을 다루는 방식은 여전히 특정 지역을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아
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대하는 관점이 드러난다. 자연지리 단원에서는 주로 열대 기후 지역으로 묶여서 
다루어지고 그것의 영향을 받은 낙후된 생활권이라는 관점이 조성된다. 인문지리 단원에서 인구와 도시 주
제를 다룰 때 산업발전이 뒤떨어진 후진국형(저개발국형) 인구와 도시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는 관점이 
기저를 이룬다. 평가의 영역에서는 이런 편향된 관점이 특히 부각되어 드러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
조화된 편견’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전국단위 학력 평가 문항을 통해 더욱 명
료하게 드러난다. 평가를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한 구조화된 편견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
한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볼 것이다.

3.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

  평가 문항은 학생들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가 문항을 대안적으로 접근해 봄으로써 아프
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편견 시각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해당 지역을 학습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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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항을 통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
을 가능하게하는 문항을 개발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접근 방법은 부정적 이미지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를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나 새로운 문항 구성을 통해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에도 관심
을 가지는 문항 출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세계지리 시험 문항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구조화된 편견을 추동하는 방
식을 살펴보고 균형 잡힌 시각 형성을 위한 대안적 문항 구성전략을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문제 제
기는 평가 문항에 나타난 사실 요소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문항의 구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는 
제안도 아니다. 선택형 문항을 통한 변별이라는 수능 평가 시스템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
이 있음을 인정하되, 정보 제시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자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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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세계지리』교과서의 한국 단원의 신설 과정, 내용,

그리고 시사점

서민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머리글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내의 주요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세계지리 10학년 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 특히 한국의 발전상이 실리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조선일보, 2022.9.20.; 연합뉴스, 
2022.9.20.; 동아일보, 2022.9.20.; 헤럴드경제, 2022.9.20.; 한국경제, 2022.9.20.; MK뉴스, 2022.9.20.; 
SBS, 2022.9.20.; 동아일보, 2022.9.21.; 동아일보, 2022.11.23.; 조선일보, 2023.5.20.; 연합뉴스, 
2023.5.21.; 중앙일보, 2023.5.21.; 조선일보, 2023.5.22.; 아시아경제, 2023.8.8. 등). 기사의 동향은 크게 
2022년 가을과 2023년 봄 시즌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시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교과서 발간 기준, 이른바 
“가이드라인”(guideline)에 한국 관련 내용을 교과서들이 서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실렸다는 것이다. 그리
고 후자의 시기에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듬해인 2023년 5월 교과서 시제품이 발간되었다는 기사들이
다.1)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 실렸고,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후에 일
어선 한국의 경험이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

로 한국 내용을 싣게 되었다는 보
도였다(전게 언론 보도). 
  실제로 필자가 입수한 두 권의 
교과서(Бойко В. et al., 2023, Г
ЕОГРАФІЯ; С. Г. Кобернік et 
al., 2023, ГЕОГРАФІЯ)에는 한국
의 발전상이 실려있다. 발전상의 
내용은, 식민지 경험을 딛고 2차대
전 후 독립한 한국은 분단과 전쟁
을 겪고 났음에도 불과 20여년 만
에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G-20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다소 
스테레오타입의 성공 스토리이다. 
여기에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삼
성, LG, 현대, 기아 등), 한국의 
수출 주력 분야(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급격한 도시화(서울, 부산, 인천 등)와 인구 고령화 등을 소개하며, K-팝, K-드라마 등 한
국의 대중문화를 곁들이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전게서들).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재건이 이루어져, 
새로 발간된 교과서가 배포된다면, 우크라이나의 고등학생들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진 한국 지리 내용
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현재 입수한 우크라이나 10학년 세계지리 개정 교과서 견본 
2종(필자 촬영,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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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크라이나 세계지리 개정 교과서 2종의 목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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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추적과 사고구술을 통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지도 도해 양상 분석1)

한재희(서울 서신초등학교)

김혜진(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1. 서론

  최근 기술의 발달로 GPS를 활용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한 지도가 제공되면서 지도를 이용하기 더욱 편리
해졌다. 한편 이러한 기능 이용이 도리어 사람의 사고 활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디지털 
지도의 길 안내를 수용할 뿐, 지도를 통해 지도 속 공간에 대해 회상, 분석, 추론하는 등의 사고를 생산하
지 못하는 것이다. 지리교육은 인간 삶과 공간의 불가분리적 관계성에 입각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간을 
파악하고 더 살기 좋은 삶터를 가꾸려는 시민을 기르고자 한다. 이러한 시민의 자질로서, 지도를 통해 길
을 찾는 단순한 기능 의외에 지도를 읽으며 사고할 줄 알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도라는 시각적 표상
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는 공간적 사고와 도해력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매체
이기 때문에, 지리 교육은 공간탐구과목으로서 지도 도해 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실제적인 지도 도해 양상을 분석해, 더 체계적인 지도 도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공간적·시각적 표상 해석으로서의 지도 교육

  공간인지는 ‘공간의 구조, 실체, 관계 등에 대한 지식으로서, 사고 속에서 공간 재구성 내지는 공간에 대
한 내면화된 생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art&Moore, 1973). 아동의 공간인지 발달 단계에 대한 Piaget, 
Hart&Moore, Catling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어느정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
간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공간정보를 이해하고, 추상적인 공간 관계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전 단계
에 걸쳐있기도 해서 복잡한 수준의 추상적 인지처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리교육은 세상을 공간적 안목으로 살필 수 있는 지리적 삶의 양식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공간 
문제를 해결할 때 작동하는 지리적 사고 방식을 의미한다(송언근, 2009: 53). 공간적 사고에 대해 모든 학
자가 인정하는 일치된 정의는 아직 없다. NRC(2005), Gersmehl(2011), 마경묵(2011)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간적 사고란 ‘공간을 표현한 도구를 통해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즉 지리적 사고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인지적 조작에 관한 사고’를 의미한다. 마경묵(2011)은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지리 교육에 적합하
도록 공간적 사고를 크게 공간적 시각화, 공간 정향, 공간 관계, 공간 추론으로 나누고 각 하위요소를 상
세화하였다.
  Balchin에 의해 도입된 개념인 도해력(Graphicacy)은 지리교육에서 ‘지도,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를 읽
고 해석하여 공간 요소와 공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시각 자료의 해석 능
력을 수준별로 정리한 Curcio, Wainer, Postigo&Pozo의 연구를 종합하여 도해력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한재희(2024)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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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각 자료 해석의 수준 구분

연구자
수준

① ② ③

Curcio
(1981)

데이터 읽기 단계 데이터 간 읽기 단계 데이터 너머 읽기 단계

Wainer (1992) 정보 추출의 단계 정보 도출의 단계 정보 종합의 단계

Postigo &
Pozo(2004)

명시적 정보의 처리 단계 함축적 정보의 처리 단계 개념 정보의 처리 단계

종합
정보

시각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명시적 정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시각
자료 속 정보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함축적 정보

시각 자료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해석자의

사전지식과 사고능력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기능 인식, 식별, 추출 도출, 연결, 이해, 해석 해석, 추론, 예상, 종합

  1수준에서 해석자는 시각 자료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명시적 정보를 인식, 식별하거나 추출할 수 있
다. 2수준에서 해석자는 시각 자료 속 명시적 정보를 일부 활용하거나 관련지음으로써 숨겨진 정보가 무
엇인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3수준에서 해석자는 시각 자료에서 정보를 찾는 것과 더불어 본인이 갖
고 있던 지식을 종합하는 사고를 통해 확장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리교육의 목적 중 하나인 공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은 주로 지도를 통해 형성
된다(송언근, 2009). Gregg&Leinhardt(1994)가 지도를 개념화한 설명을 종합하면 지도는 공간적 요소와 
관계에 대한 정보가 시각적으로 표현된 자료로써,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해석 능력이 요구된
다. 즉, 지도를 읽을 때 학생들은 공간적 해석과 시각적 해석을 모두 해야하는 것이다. 요컨대, 지도 도해 
교육은 공간 문제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한 지도를 읽으며 지도와 현실세계를 매개하고, 공간적 요소과 관계
를 찾고, 해석하고, 종합하는 교육을 뜻한다. 
  지도를 읽는다는 것은 공간적 사고와 시각 자료이 해석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 설계
에 앞서 공간적 사고와 지도 도해력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표 2. 지도 도해력 수준에 따른 공간적 사고
지도 도해력 수준 공간적 사고

① 지도 표면 읽기
조망적 시점으로 변환하기
사물의 형태 식별하기
방위, 위치, 거리, 높낮이, 축척 등을 읽기

② 지도 내면 읽기

공간의 특성 비교하기
공간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공간 분포의 규칙성(패턴) 발견하기
공간상에 나타난 계층 구조를 이해하기
공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기

③ 지도 너머 읽기
공간 특성의 변화를 상상 예상 추론하기
공간과 관련한 문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하기
비공간적 현상을 공간적 특성에 맞추어 사고하기

  앞선 공간인지와 도해력 관련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지도 도해력 수준에 따른 공간적 사고 요소를 정
리하였다. <1. 지도 표면 읽기> 단계에서는 지도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명시적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
서 기호로 변환된 정보를 통해 형태나 방위, 높낮이를 식별하는 수준의 지도 읽기까지 가능하다. <2. 지도 
내면 읽기> 단계에서는 지도에 드러난 정보를 이용해 함축적 정보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상의 관
계나 규칙성을 찾거나 비교, 구분하는 해석까지 가능하다. <3. 지도 너머 읽기> 단계는 지도의 정보만으로
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단계로, 사전지식과 지도 정보를 종합해 공간 문제를 예상, 추론, 
의사결정하는 등의 확장적 해석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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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선 추적·사고구술 실험 설계

  실험을 위해 학생들이 지도를 읽고 구두로 답을 말할 수 있는 문항이 필요했다. 이에 교과서 분석과 논
의를 통해 지역 스케일의 일반도, 국가 스케일의 일반도, 주제도를 선정하여 초안을 개발한 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명에게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한 한을 다시 초등사회 전문가, 지리교
육 전문가에게 검토받아, 3세트, 14문제로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표 3. 실험 문항의 구성 (#문항 번호)
도해력 단계

지도의 종류

1단계
<지도 표면 읽기>

2단계
<지도 내면 읽기>

3단계
<지도 너머 읽기>

지역 스케일의
일반도

지도 속 기호 식별
(#03)

기준점에서 도착점까지의
방향을 사방위로 표현 (#04)

지도 속 지역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

(#05)

두 지도의 축척 정도를
판단하여 제시된 거리를 비교

(#06)

지도에 제시된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전 지역의 모습을

상상 (#05-1)

국가 스케일의
일반도

지도에 제시된
정보 찾기
(#11)

지도 속 산맥의 고도를 비교해
가장 높은 산맥을 판단 (#12) 지도 속 정보를 종합해 농사

짓기 좋은 마을의 입지를 예상
(#14)

지도를 보고 동고서저의 지형
패턴을 발견
(#13)

주제도
지도에 제시된
정보 찾기
(#07)

지도 속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연평균 기온을 비교 (#08)

지도를 보고 고도와 기온의
관계를 통해 현상의 원인을

추론 (#10)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의 패턴을 발견 (#09)

참고용 지도를 하나 더 보고
고도와 기온의 관계를 통해
현상의 원인을 추론 (#10-1)

  연구 대상은 서울이 S초등학교 5학년 학생 10명이다. 본 연구는 학생의 인지 과정을 탐구하므로 행위를 
관찰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적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선추적 장치를 
통해 수집한 양적 자료와 이를 사고구술법으로 해석한 질적 자료를 통해 학생의 지도 도해 양상을 분석하
였다. 시선추적 장치(Eye-tracker)는 연구 참가자가 글을 읽을 때, 사람이 지각하지 못하는 적외선을 눈에 
투사하여 수정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시선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전문적인 실험 기구이다(서혁 외, 
2016: 230). 눈동자의 움직임을 인간이 외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이 신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해석에 
따라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능동적인 과정(강서희, 2017: 28)으로 보는 것이다. 고정(fixation), 도약
(saccade), 시선 경로(scan path), 회귀(regression) 등의 측정 지표를 통해 시선의 양상이 어떤 인지적 
과정인지 해석한다. 시선추적률(tracking ration) 80% 이상의 데이터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는데(최혜
선, 2016: 26), 본 실험 대상자 10명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실험 결과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사고구
술법(Think-Aloud method)은 참가자가 일련의 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리내어 생각하도록 요
청하는 연구 방법이다. 관찰할 수 없는 심리적 현상, 즉 문제 해결 및 이해와 관련된 개별적 인지 과정을 
추론하는 데 타당성을 제공하는 경험적 증거롤 사용된다(Leighton, 2017: 12-14). 본 연구에서는 시선추
적 실험에서 정량적 데이터를 해석함에 있어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실험은 방과후 학생의 교실에서 일대일로 이루어졌다. 실험용 노트북에는 학생들이 푸는 지도 문제가 
ppt로 제시되었고, 학생들은 안경형 시선추적기 Tobii Pro Glasses 2를 착용한 채 문제를 보고 구두로 답
했다. 연구자는 학생의 우측에 연구자 노트북을 설치하여, 연동된 프로그램 Tobii Pro Glasses 
Controller를 통해 실험 과정에서 시선이 잘 녹화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다. 녹화는 학생들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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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녹음과 함께 진행되어 사고구술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실험은 동시 사고구술법을 활용하되, 학생이 말
하지 못한 내용을 사후에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활동
내용

실험 안내,
장치 착용 및

시선 보정(Calibration) ⇨

지도 읽기
과제 수행

⇨

사후 면담

수집
자료

시선 자료
사고 구술 자료

사후 면담 자료

그림 1. 자료 수집 과정

  시선 데이터는 분석 프로그램 Tobii Pro Lab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다음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첫째, 
정답률과 응답시간이다. 일반적인 지도 읽기 관련 시선 추적 연구에서 지도 읽기의 능숙도를 판단하기 위
한 척도로 정확도와 효율성을 활용한다. 정확도는 정답률로, 효율성은 응답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를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둘째, 고정 수와 고정 시간이다. 고정은 눈이 시각적 대상에 고정되어 새로
운 정보가 획득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본 연구는 고정을 200ms 이상 유지되는 시선으로 설정하고, 그 미
만은 도약으로 처리하였다. 고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별 평균 고정 횟수와 평균 고정 시간을 분석
하였으며, AOI를 설정하여 특정 정보에 고정한 횟수와 고정한 시간도 추출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고
정의 분포 및 경로이다. 고정의 분포는 집단 내 평균적인 고정 분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히트맵 자료를 
통해 집단간 비교에 활용하였다. 학생 개별의 시선 특징을 분석할 때는 시선 경로 영상을 추출해 고정 순
서와 시간, 회귀 지표를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이 정보를 통합하는 양상을 파악하였다.

4. 실험 결과

  연구 결과 연구 대상 학생은 평균적으로 <2단계 지도 내면 읽기> 수준의 도해력을 보였다. <1단계 지도 
표면 읽기>의 정답률은 90%, <2단계 지도 내면 읽기>의 정답률은 70%, <3단계 지도 너머 읽기>의 정답
률은 46.7%를 보였으며, 2단계는 학생 간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단계 문항은 대부분의 학생이 맞
혔으며, 상위 절반의 학생은 2단계의 거의 모든 문항을 해결했으나, 하위 절반의 학생은 2단계 문항에서 
46.7%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3단계 문항에서 상위 절반의 정답률은 60%, 하위 절반의 정답률은 
33.3%로, 이를 종합했을 때, 상위 절반의 학생은 2~3단계에 걸친 도해력 수준을 보이고 하위 절반의 학생
은 1~2단계에 걸친 도해력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정답률로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세 집단의 평균 고정 지속 시간은 0.4~0.42초로 
비슷했으나, 문항당 평균 고정 수와 응답시간에서 문항별,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문항 단계별로 보았을 
때, 세 집단 모두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정답률은 낮아지고, 평균 고정 수가 많아지며, 응답시간이 길
어졌다. 이를 통해 모든 집단이 3단계로 갈수록 지도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탐색 과정이 길어졌음을 확
인하였다. 집단별로 보았을 때, 상 집단으로 갈수록 정답률이 높아지고, 평균 고정 수가 적어지며, 응답시
간이 짧아졌다. 즉 상 집단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적은 시선 움직임으로 정답을 맞혀 능숙하고 효율적인 
지도 읽기를 수행하였다.
  문항의 도해력 단계별로 상, 중, 하 집단의 도해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지도 표면 
읽기> 문항에서 세 집단 모두 정답률이 매우 높았으나, 시선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상 집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도 정보에 집중된 고정 분포를 보인 반면, 중 집단과 하 집단은 분산된 고정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산만한 고정 분포는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확인 못하고, 지도 요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채로 지도를 읽어 문제와 관련 없는 곳으로 시선이 분산된 것이었다. 



 일반주제 분과 1: 지리교육 관련 자유 연구 

- 87 -

  <2단계 지도 내면 읽기> 문항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상 집단에서 하 집단으로 갈수록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상 집단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도 요소를 정확히 알고 
핵심적인 부분만을 보는 효율적인 시선 이동으로 정보를 모았으나, 중 집단과 하 집단은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 시선을 고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얻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전략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
다. 둘째, 상 집단에서 하 집단으로 갈수록 지도를 안 보고 문제를 풀었다. 상 집단은 문제를 해결할 때 
지도를 더 자주 오랫동안 보며, 시선 회귀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양상을 보였으나, 하 집단으로 갈수록 
지도를 잘 살펴보지 않고 아는 지식으로 대답하며, 지도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성급한 해석을 내리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중 집단과 하 집단은 <1단계 지도 표면 읽기> 수준의 피상적
인 지도 읽기 전략을 사용했다. 상 집단은 모르는 지도 요소가 있어도, 지도의 다른 부분에서 정보를 찾음
으로써 지도가 내포한 공간적 특징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중 집단과 하 집단에서는 모르는 지도 요소가 나
왔을 때, 지도에 가시적으로 표상된 회화적 표현 양식을 그대로 읽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3단계 지도 너머 읽기> 문항은 모든 집단에서 정답률이 높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지도를 읽는 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3단계에서도 1단계, 2단계에서 드러난 상 집단의 효율적·종합적인 도해와 하 집단의 비효
율적·단편적인 도해 양상이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특히 문항 속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삽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고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특징은 도해 교육에서 활용해야 하는 자료의 중요성과 
아는 지식을 억지로 연결해 해결하려는 학생의 전략을 나타낸다. 지도를 보지 않고 기지로 해결하려는 양
상은 중 집단과 하 집단은 2단계 문항에서 이미 나타났지만, 상 집단은 3단계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지도에서 공간적 특징을 추론해내기 보다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설
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지리교육적 논의

  실험 결과에 드러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지도 도해 양상은 지리교육적 측면에서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교육과정 구성으로 지도 읽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지도를 보지 
않고 기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도를 읽기 위한 인지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지도를 보고 해
석하기 위해선 지도를 읽고 공간적으로 변환해본 경험치가 필요하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를 읽고 머
릿속에 인지도를 더 능숙하고 상세하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지도의 경로 안내를 따른 
경험만 있는 학생은 지도를 읽고 사고해본 경험 자체가 적고, 이는 학교 교육에서 보충되어야 하는 부분이
다. 지도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과 안팎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
도는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담고 있는 시각적 표상으로, 특히 영역, 이동, 분포 등과 같
은 주제를 나타내기에 효과적이다. 또한 지리과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반대로 인
간 사회의 여러 현상이나 자연적 원리를 다룰 때 지리적 표상인 지도가 적합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지
리과 밖의 영역에서 지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지도 도해 경험을 충분히 제공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지도와 현실 세계의 연결을 통해 공간적 사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도가 내포한 정보를 찾아 
연결하지 않고 지도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적 특징만 읽으면 잘못 해석하기 쉽다. 지도는 공간 정보를 부호
화하여 선택적으로 표상한 매체이기에, 지도에 언어적·회화적으로 나타난 피상적인 모습은 현실 세계를 있
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도 요소는 지도를 읽기 위해 정확히 학습되어야 하는 내용이
나, 현재의 초등 지도 교육은 지도 언어를 소개하는 개념 습득에만 몰두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생이 
지도가 내포한 공간을 생각하고 의미에 맞는 지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현실 공간을 연결하는 수
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도가 나타낸 현실 세계를 이미지화 하거나, 현실 세계를 지도에 나타내는 방
향의 지도 교육은 학생이 지도 자체가 아닌 지도 속 공간을 사고하도록 도울 수 있다. 지도와 현실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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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으로 변환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이 해당 연령에 발달시켜야 하는 공간적 사고 역량을 충분히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체계적인 비계의 설정으로 지도 읽기 전략을 체득할 수 있게 지도 교육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지
도를 읽는 방법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은 있다.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능
력치와 경험치에 따라 어떤 학생은 빠르고 정확하게 지도를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학생은 지도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정보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읽는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지도 요소를 이해하
는 데 집중된 현재의 지도 교육은 이러한 학생에게 도해 전략적 부분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상 집단에서 지도를 효율적으로 읽은 학생들은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도에서 빠르게 찾고, 
그 곳과 관련된 요소도 빠르게 찾아, 이들 사이에서 시선 교환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양상을 보였다. 이
렇게 간결한 시선이동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지도를 읽는 전략을 습득시키려면 비계의 수준을 점차 달리하
며 체계적으로 지도나 지도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점차 비계 수준을 약화하여 실제 사회에서 쓰이는 
지도의 도해로 이어지도록, 지도 자료와 활동의 제공에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비계 설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의 실제적 도해 양상을 토대로 지도 교육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지리교육에서 시선 추적 장치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지도 읽기 양상을 탐색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과 지도 교육 구성 및 실행에 시사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엄밀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연구 대상자를 서울 지역의 5학년 일부 학생으로 제한하였고, 실험 대상의 수가 많
지 않았기에 모든 학생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본 연구의 문항이 모든 지도 과제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지도의 종류나 도해 기능, 지도 읽기 상황을 다양화하여 초등학생의 지도를 읽을 때 수행되
는 공간적 사고와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으로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지도 도해를 돕는 비계에 대한 논의와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효과성 입증 
연구, 그리고 비계 수준을 분류하여 지도 자료 및 지도 활용의 구성을 고민하는 후속연구가 이어지길 바란
다. 나아가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개방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분과적 구성
에 머물러 학생에게 제공되지 못하던 지도 도해 경험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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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지리수업 활용 가능성 탐색: 영토교육 내용을 사례로

김영훈(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신대용(한국교원대학교)

김소연(세현고등학교)

1. 머리글

  최근 들어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인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은 교육과 학교 수업, 학교 현장 등 교육 전반적인 분야에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
다. 오픈에이아이(Open AI)의 Chat GPT가 대표적이다. 교육 분야에서 개인화된 학습 경험, 향상된 분석, 
대화형 시뮬레이션 생성 등이 가능해지고 있다2). 대화형 학습 측면에서 모둠 학습, 협업 수업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Kasneci, et. al., 2023). 콘텐츠 생성과 평가 측면에서도 맞춤형 피드백과 학생의 이해
력과 사고력, 문해력 등을 평가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3). 생성형 AI는 이전의 교육적 디지털 도구와 접근과 
차별되는 일종의 새로운 혁신적 도구이자 교육의 새로운 접근으로 이해되고 있다(Walton Family 
Foundation, 2023;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23). 
  그래서 다양한 교육적 접근, 수단으로서의 인식(Adeshola and Adepoju, 2023),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의 접근(Molick and Molick, 2023a), 교실에서의 다양한 활용(Molick and Molick, 2023b), 인공 인지와
의 융합적 접근(Siemens, et. al., 2022) 등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지리학 분야와 지리교육에서도 이러
한 생성형 AI에 대한 필요성과 실제적인 교육적 대응 등을 제안하고 있다(Chang and Kidman, 2023; 김
민성, 2022; 유재진, 2023; 이종원, 2024). 
  이러한 선행 연구에 바탕을 두고 본 발표문은 지리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생성형 AI가 적용될 경우 고려
해야 할 기본적인 접근과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한 지리적 수업 사례와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동해와 독도에 대한 프롬프팅(질문하기와 답변 탐
색)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지리적 이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생성형 AI와 사용자간의 대화이다. 일종의 의사 소통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면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적절한 응답(output)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의 질문이다. 사용자는 적절한 텍스트로 문장을 구성해서 명령(input)의 구조를 엮어 구성하는 일련의 과
정이다. 따라서 적절한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성형 AI의 답변의 질, 정확성은 이러한 질문의 
구조와 내용, 완결성에 달려있다. 
  생성형 AI에서 프롬프트(prompt)는 사용자와 AI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생성형 AI와 소
통하기 위해 대화, 명령, 또는 텍스트 지시어로 프롬프트를 사용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은 이러한 소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생성형 AI와 능
숙하게 소통하는 전문가를 지칭한다. 학습자의 생성형 AI 능력은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원하는 지적 결
과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얻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2) https://www.packtpub.com/article-hub/large-language-models-llms-in-education
3) https://biomedicalsciences.unimelb.edu.au/study/dlh/assets/documents/large-language-models-in-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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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바람직하게 수업이나 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프롬프트, 즉 질문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의 기본 개념과 지침을 잘 
알아야 한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개념과 지침 중에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내용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자 바이두 최고 과학자를 지낸 앤드류 응(Andrew Ng)이 제공하는 무료 강좌 
'ChatGPT Prompt Engineering for Developers'에서 찾을 수 있다4). 이 강좌에서 소개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지침(Guidelines), 2) 반복(Iterative), 3) 요약(Summarizing), 
4) 추론(Inferring), 5) 변형(Transforming), 6) 확장(Expanding)으로 설명된다. 다음 <표 1>은 이러한 여
섯 단계의 지침을 바탕으로 지리적 내용과 연관하여 재정리한 내용이다. 

표 1.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여섯 단계 지침과 지리적 내용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지침은 주로 개발자 및 생성형 AI 전문가들을 위해 작성되
어 있어,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간략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프롬프
트 엔지니어링 절차를 주요 키워드에 맞춰 구분하고 정리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활
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일종의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
음 <표 2>에 나와 있다. 

표 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반의 (지리)수업 프롬프팅 지침 사례

4) 딥러닝.AI(https://www.depplearning.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계별 지침

주요 내용 지리적인 질문 예시

1) 지침
(Guidelines)

수업의 목표와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관련 예시를 들어 설명하라.”

2) 반복
(Iterative)

학생들이 여러 번 시도하며 답을 찾고, 점점 더
정확한 정보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다양한 기후 위기를 겪는 국가들을 선택하
고 그 국가의 지리적 특징과 자연 환경과
경제 활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라. 반복적인
답변을 통해 해답을 개선하라.”

3) 요약
(Summarizing)

주어진 정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추출하고 요약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세계의 주요 하천을 나열하고 각각의 하천
이 흐르는 지역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라.”

4) 추론
(Inferring)

관찰된 데이터나 사실에서 더 깊은 의미나 결과
를 도출하는 추론 능력을 기르는 질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들
고, 그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 보아라.”

5) 변형
(Transforming)

주어진 정보를 새로운 형식이나 다른 맥락으로
변환하여 적용해보는 것

“기후 위기가 각 대륙의 지리적 특징에 미
치는 영향을 현재와 미래 시나리오와 비교
하여 설명해 보아라.”

6) 확장
(Expanding)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례를 통해 이
해도를 넓히는 질문

“지리적 요소가 문화적 다양성에 어떤 영향
을 어떻게 미치는 지 세계의 주요 문화권
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아라.”

생성형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주요어(키워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예시, 구분 기호 등 관련
구체적 서술

기호, 표기, 구분, 명확한 지침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 주기: 조건, 근거 등 답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조건, 판단 근거, 상황

반복: 특정 조건하에서 행동을 반복 조건, 행동, 반복

요약: 조건으로 필요한 정보만 요약 및 추출 조건, 정보 추출, 요약

추론: 조건·기준에 따라 패턴·경향·주제를 파악 조건, 정보 추출, 패턴, 흐름, 주제

변형: 질문·답변의 일부·전체를 원하는 대로 변형 조건, 답변, 형태 변환

확장: 질의응답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 생성 조건, 답변, 형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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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키워드에 따라 분류하면, 대부분 '조건과 상황을 기호로 나누어 명확한 지침을 설정하고, 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답변 형태에 맞게 지침을 수정하거나 추가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따
라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와 전체적인 프롬프팅 순서를 고려하여 
사실/자료/정보 분석-지식 확인-추론-가치 판단 이라는 네 가지로 구성된 생성형 AI 활용 지리 수업의 프
롬프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합은 동해와 독도와 같은 영토교육과 지정학 관련 수업에서도 동일하
게 적용할 수 있다. 
  영토교육이나 지정학은 먼저 지리적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예: 위치, 영해와 영토의 지리정보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수리적 데이터와 정보는 분석의 객관성을 생성형 AI를 통해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결과는 영토 및 영해로서의 독도와 동해에 대
한 지리적 지식 확장에 활용된다. 지리 수업에서 생성형 AI는 이러한 지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영토에 대한 
다양한 지리적 추론의 답변을 생산하고 학생들은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의 학습을 진행한다. 따라서  본 글
은 이러한 논의의 지리적 의미를 탐색하고 지리 수업에서의 생성형 AI의 활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학습 소재로서 영토교육 단원의 동해와 독도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3. 생성형 AI와 영토교육: 원론적 접근

  생성형 AI는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학습 데이터를 통해 패턴과 구조를 학습
한 다음, 프롬프트(질문)의 입력에 따라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 데이터
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생성형 AI의 종류로는 텍스트를 입력받아 텍스트로 출력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으로 ChatGPT, Bing AI, ASKUP, Bard 등이 있다. 텍스트를 입력받아 이미지를 출력
하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AI는 Stable, Diffusion, Midjourney, DALL-E 등이 있다. 미디어를 입력받아 
출력물로 미디어를 생산하는 생성형 AI는 DfifSinger가 있다. 
생성형 AI는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배경 지식을 제공하여 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
를 돕고, 문제 해결 아이디어의 토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 검색과 차별화되는 생
성형 AI의 검색은 검색이 대화식 문장으로 전달되고 문장의 표현(문맥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간단한 예는 다음과 같다.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영해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 (생성형 AI의 해답) ...
“그러면, 이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아라.”
... (생성형 AI의 해답) ...
“나누어진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제시하시오.” 
... (생성형 AI의 해답) ...

  이렇게 질문과 대답의 대화식의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이전의 정보 검색 방식과 가장 다른 점이다. 마
치 인간의 대화처럼 생성형 AI는 질문을 입력하고 문장을 분석한 다음 맥락에 따라 해답을 제시한다. 이때 
‘질문’은 ‘프롬프트’라고 한다. 
  위의 사례(문장)은 크게 세 가지 질문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사례의 대화식 프롬프트 내용을 보면, 특정 
내용(예: ‘동해’ 바다이름)을 검색하고, 다음으로 지정학적 갈등의 발생 원인 혹은 이유를 찾은 다음, 이것
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유형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명을 탐색한다. 이러한 3 ~ 4개 형태의 질문의 문맥과 
맥락은 생성형 AI(예: ChatGPT, Gemini)의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재생산된다. ChatGPT는 약 1,750억
개의 파리미터를 통해 프롬프트의 질문 내용을 분석하고 해답을 제공한다. 1,750개의 파라미터 조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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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질문의 문맥과 맥락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해답을 생산한다. 
  사용자의 문장식 질문(프롬프트)에 따라 영토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한
다.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정보(예: ‘동해’ 혹은 ‘독도’의 위치)에서부터 동해와 독도의 창작 시와 소설같은 
추상적인 문장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해와 독도 관련한 토착지명과 외래지명, 복수 지명과 다국어 지
명 등 지명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 지식과 논리, 국제 정치학적 측면의 논리와 주장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
게 얻을 수 있다. 

4. 생성형 AI 기반 수업 내용: 단계별 접근

  생성형 AI를 지리 수업, 특히 영토교육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 수업 설계 및 과
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생성형 AI는 같은 학습 내용이라도 학습자의 프롬프트, 즉 질문 수준과 내용에 따
라 답변의 수준과 질(quality), 정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학습자 개인별 맞춤식 수업이 가능하
다. 반면 학습자가 생성형 AI를 다루는 역량에 따라 답변의 정도가 달라지고 학습자의 이해 정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와 학습자 간의 학습 역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생성형 AI 수업 설계 및 사전 
단계의 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영토 교육과 같은 지리적 의미와 가치의 판단이 요구되는 학습에는 생성형 
AI 의 단계별 적용의 고려가 수업 전과 수업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지정학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반영하여 지리수업은 생성형 AI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적용 내용과 활용 수준의 차별화가 필요하
다. 다음은 지리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적용되는 지식 습득 과정이다. 영토교육과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1. 지식 습득 과정

  첫 번째 단계는 객관적 사실이나 지리적 위치 정보를 묻는 단계이다. 탐색하는 대상에 대한 ‘사실’에 가
까운 질문이다. ‘무엇(What)’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동해와 독도(예: ‘East Sea’와 ‘독도’의 위치를 확인하
는데 적용된다. 생성형 AI에서 특정 장소와 지명에 대한 사실과 정보를 질문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동
해(East Sea) 혹은 독도(Dokdo)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혹은 직접적으로 East 
Sea의 위치를 질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East Sea’를 둘러싼 최근의 이슈와 논쟁에 대한 최근 
상황을 질문할 수 있다. 

(질문)
Please clarify the location of the East Sea in South Korea.
What are the recent updates or news regarding the East Sea?
What are the recent issues in the East Sea causing conflicts with other sea names?

  두 번째 단계는 지식의 확인 단계이다. ‘왜(Why)’에 해당한다. 이 단계는 어떤 지리적 사물이나 현상의 
무엇(What)이 ‘왜(Why)’ 그렇게 되는 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다. 동해 혹은 독도와 관련짓는다면 
왜 ‘동해(East Sea)’ 혹은 ‘독도’를 대한민국이 어떤 이유에서 주장하는 지를 생성형 AI에게 질문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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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특정 사실에 대한 이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고 자신의 지식과 비교할 
수 있다. 

(질문) “한국은 왜(why) 이 바다 이름을 East Sea 라고 부르는가?”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South Korea's designation of this maritime region as the East 
Sea?

(질문) “한국의 동해와 일본의 일본해 주장의 차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Korea's claims for the East Sea and Japan's claims 
for the Sea of Japan?

(질문) “국제 기구에서 동해 병기 주장에 필요한 논리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reasons or arguments that South Korea presents to support its assertion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 단계에서 생성형 AI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탁월한 이유는 프롬프트상에 질문하는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한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질문에도 최대한 질문 요지와 가까운 해답을 제공한다. 이 점이 생성형 AI의 프롬프트가 중요한 이유이다. 
프롬프트의 질문 내용에 따라 생산되는 지식의 수준과 양이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생성형 AI가 제시한 동해(East Sea)와 독도
(Dokdo)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도 있다. 혹은 학습자가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다. 알고 
싶은 질문을 통해 추가적인 ‘동해’와 ‘독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프롬프팅 수준에 따라 
해답은 달라진다. 이전에 학습자가 얼마나 동해와 독도에 대해 정확하고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생성형 AI의 결과(답변 내용)은 달라진다. 생성형 AI를 통해 사용자의 지식
수준을 확인하는 단계가 지식 확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전의 사실과 지식에 대한 추론 단계이다. 대표적으로 지리 수업에서 입지 문제의 분석
에 적용될 수 있다. 영토 교육 단원에서는 ‘동해’와 ‘독도’의 갈등 상황과 해소 방안의 탐색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 단계의 효과는 생성형 AI 플랫폼에 따라 달라진다. Chat GPT와 Bing은 다른 플랫폼 
환경이다. Chat GPT는 사용자가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답변을 생산한다. 따라서 Chat GPT는 
추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일련의 연속적인 답변 내용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질과 정확
성이 달라질 수 있다. 추론 단계에서부터 생성형 AI의 답변의 신뢰성과 인간(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생성형 AI가 교육에 있어 보완 수단으로서의 판단 기준과 준거가 되는 단계이다. 
동해 바다이름에 대한 영토 교육 수업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질문: What are the leading causes of the sea name disput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re any possible resolutions?

  위의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앞서의 두 단계인 일련의 사실 확인과 지
식 확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종의 패르소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생성형 AI, Chat GPT에게 ‘동해(East 
Sea)’가 한국과 일본의 지명 갈등 요소가 있는 지리적 내용임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 알
고리즘으로 보면 일종의 훈련 데이터셋을 사전에 학습시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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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는 생성형 AI의 성능과 해답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주도되어 특정한 현상이나 
사실에 관한 판단을 생성형 AI를 통해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는 생성형 AI에게 어떤 조건을 입력하고 최
적의 해(solution)를 찾도록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동해(East Sea)와 ‘독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질문지를 구성할 때, East Sea와 Sea of Japan의 상황을 프롬프트를 통해 질문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 번째 다음 질문(프롬프트)에서 연속된 관련 질문(들)을 입
력하고 그 대안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이 일종의 생성형 AI로 하여금 특정한 지리적 이슈에 대한 가치 판
단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생각의 수준이 동시에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생성형 AI를 통한 가치 판단이다. 이 단계는 영토교육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학
습자의 생각의 재현(thinking representation)이다. 지리 수업에서 영토 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은 
동해 바다이름에 대한 가치 판단의 질문 예시이다. 

(질문)
국제 사회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동해 표기의 주장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most convincing arguments for South Korea to persuad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se the name East Sea?

  사회 현상의 가치 판단은 현재까지 컴퓨팅 알고리즘이 가장 어렵고 정확성의 오류와 한계를 보이는 부
분이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측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흔히 트롤리의 딜레마(Trolley’s Dilemma) - 
폭주하는 기차가 선로에서 누군가를 치려고 할 때, 노동자 5명과 기업주 1명 중 어떤 그룹을 선택해야 하
는 문제-이다. 입력한 프롬프트(질문)에 대한 가치 판단은 참과 거짓(True or False)에 의해 결정되지 않
는다. 사회 현상과 정치적 이슈는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고 체계
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영토교육도 이와 유사한 교육적 윤리 혹은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지정학적
인 정치 이슈의 경우, 당사자인 국가마다 첨예한 대립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제 3자를 설득 하는 논리
는 주장하는 국가마다 다르다. 동해와 독도의 영토교육에서 이와 비슷하다. 생성형 AI의 답변에서도 East 
Sea와 Sea of Japan의 바다 이름 분쟁의 옳고 그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왜 한국은, 일본은 
독도와 다케시마라고 하는 지 서로의 주장의 논리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점이 생성형 AI에서 동해와 독도
에 대한 한국(혹은 일본)의 주장의 논리성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반영하여 답변을 제
시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5. 영토교육을 위한 생성형 AI의 프롬프팅 유형: 사회과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롬프트(질문) 내용은 정확한 해답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정확한 해답의 정의
는 사용자(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프롬프트 내용의 구성과 질문 순서·과정은 구조화된 
틀(framework)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본 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지리영역에 적용된 문제 유형과 평
가 영역을 바탕으로 프롬프트(질문)을 위한 문항을 작성하였다. 
다음은 영토교육과 관련하여 ‘동해(East Sea)’를 사례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East Sea’ 프
롬프트 내용이다. 프롬프트 질문들은 사회과 평가 유형과 단계를 바탕으로 6개 유형으로 나누어 질문 문
항을 설계하였다. 사회과 평가 유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유형과 평가 요소를 활용하였다(교육과정
평가원, 2013). 이를 반영하여 프롬프트(질문) 수준을 단계별로 나누고 질문 내용과 수준을 차별화하여 생
성형 AI 질문에 적용하였다. 수업에서 적용할 사회탐구 6개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개념 및 원리의 이해: 기본적이고 지식이나 용어의 개념을 평가하는 영역



 일반주제 분과 1: 지리교육 관련 자유 연구 

- 97 -

· 문제 파악 및 인식: 진술문이나 도표 형태로 주어지는 자료로부터 논점이나 문제 혹은 그 속에 내재된 
기본 전제나 가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탐구 설계 및 수행: 제시된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가설이나, 방법 및 절차를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자료 분석 및 해석: 주어진 자료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해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결론 도출 및 평가: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혹은 도출된 결론의 타당성
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등 가지 평가 요소: 쟁점에 담긴 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대안
을 비교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여섯 가지 사회과 평가 유형별로 구분된 생성형 AI의 프롬프트(질문)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동해(East 
Sea)' 바다 이름 관련해서 학생들과 수업을 한다고 가정한다. 
※ 아래 질문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상황에 따라 입력하여 그 결과를 언어별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또는 ChatGPT, Microsoft BING, Gimini 등의 플랫폼별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질
문(프롬프트)를 영어로 하고, ChatGPT, Microsoft BING, Gemini 등에 입력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다. 

1. 개념·원리의 이해: 기본적이고 지식이나 용어의 개념을 평가하는 영역
·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 
· 한국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 국제적으로 바다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학생 그룹 활동)
아래 주요어를 활용하여 생성형 AI, ChatGPT의 프롬프트에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친구들과 비교해 봅시
다.
* 주요어, keywords: 아시아 대륙 북동부, 한반도, 러시아와 연해주, 일본 열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문장의 예) “아시아 대륙 북동부에 위치하였으며,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일본 열도로 둘러싸인 바다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는가?”

2. 문제 파악 및 인식: 진술문이나 도표 형태로 주어지는 자료로부터 논점이나 문제 혹은 그 속에 내재된 
기본 전제나 가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두고 왜 갈등이 있는가?
·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무엇인가? 
·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대한 제3국의 인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래 자료(진술문)와 같은 노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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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한국의 바다 이야기’ 사진전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렸다. 이집트 시민에게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리고, 한국 영토를 소개하는 데 의미를 둔 전시였다.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은 “동해를 이제부터 
유심히 봐야겠다.”라고 관람 소감을 밝혔다]

3. 탐구 설계 및 수행(탐구 질문 만들기): 제시된 연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가설이나, 방법 및 절
차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국제법적으로 여러 국가를 둘러싼 바다의 이름을 명명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 국제법적으로 바다의 이름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바다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는가? 
· 동해가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무엇인가?
· 동해가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

4. 자료 분석 및 해석: 주어진 자료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해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명명한 것의 표기별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결과를 년도별 변화를 수치
로 나타내시오. 
·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이름이 동해라고 했던 역사적 근거와 사료들을 알려 주시오. (태정관 지령, 칙령 ·
제41호, 안용복 이야기..., 일본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
·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이름이 일본해라고 했던 역사적 근거와 사료들을 알려 주시오. (태정관 지령, 칙령 
제41호, 안용복 이야기..., 일본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
· 한국인은 왜 이 바다를 ‘동해’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 일본인에게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 조별 활동)
다음은 외국의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의 표기비율 그래프이다. 이 자료와 관련지어 동해 표기의 당
위성을 서술하시오. 

5. 결론 도출 및 평가: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혹은 도출된 결론의 타당성
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명기한 자료를 통해 봤을 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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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국제사회에서 혹은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러시아의 국익(입장)을 고려했을 때, ‘동해’, ‘일본해’로 표기했을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중국의 국익(입장)을 고려했을 때, ‘동해’, ‘일본해’로 표기했을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 미국의 국익(입장)을 고려했을 때, ‘동해’, ‘일본해’로 표기했을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학생 조별 활동)
- 동해 지명 표기와 관련된 당사자(당사국)들의 입장과 근거, 표기 방법 등을 정리해보고, 각 주장의 적절
성을 판단해 보자. 

6. 가치 판단 및 의사 결정: 쟁점에 담긴 가치를 식별할 수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하거나 타
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
· 국제 기구에서 먼저 표기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여러 국가를 둘러싼 바다를 하나
의 지명으로 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 중 무엇이 우선되는 가치인가?
· 양국이 평화적으로 두 나라 사이의 바다를 부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 지금까지 동해와 일본해 논쟁에서 앞으로 동해 표기에 대해 가장 필요한 활동은 무엇인가?
· 국제 사회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동해 표기의 주장은 무엇인가?
· 국제 사회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일본해 표기의 주장은 무엇인가?
· 국제 사회에서 동해와 일본해 주장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동해와 일본해 표기 이외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제3의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

6. 결언

  결론적으로 이처럼 생성형 AI 사용자, 즉 학습자는 지리 수업의 영토교육에서도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교수자로서 교사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
다. 동해와 독도의 지명 검색에서 분명해 진다. 생성형 AI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학습자는 자신이 주도적으
로 질문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것이 인공지능 교육에서 사용자의 주도성이다. 지리 수업에서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용자, 즉 학습자의 주도성은 인공지능 교육에서 사용성(usability)이다. 사용성의 역량과 이러한 
역량을 높이는 지리 수업이 필요하다. 지정학, 또는 동해와 독도로 대표되는 지리의 영토교육이 적절한 학
습 주제이다. 따라서 사용자로서 학습자가 주도가 되고 올바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생성형 AI
의 프롬프트 방식과 특성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점이 여전히 사용자(인간, 학습자 등)가 생성형 AI와의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앞으로도 인공지능 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점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분석과 판단에 따라 대체 수단 혹은 보완 수단으로서 생성형 AI의 지리교육적 의미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동해와 독도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학습 요소는 분명해 진다. 동해와 독도는 지리에서 영토교
육의 주요한 주제이다. 나아가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이해와 배경, 지식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동시
에 그만큼 생성형 AI의 제한된 정보와 부정확한 작동 방식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학습
자는 이런 한계와 제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사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비판
적 시각도 동시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환각에 대한 지리교육적 고찰과 분석이 필
요하다. 특히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지리적 가치 충돌이 나타나는 영토교육의 소재에서 분명히 나타난
다. 따라서 앞으로 생성형 AI 차원에서 지리교육은 다양한 관련 주제와 내용을 탐색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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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공간과 지리교육

박명화(가경초등학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리의 소멸(The death of distance)’(Cairncross 저, 홍석기 역, 1999)
이 예측된 이래로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실제로도 일상에서 이동의 제약 없이 온라인 플랫폼
에서 동시적으로 접속하고 만나며 거리의 소멸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의 단절
은 집과 학교, 회사, 여행지 등의 물리적 공간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며 거리의 소멸과 타자와의 연결을 가
속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계의 강화 또한 목도할 수 있다. 트럼프가 설치한 미국-멕
시코 장벽과 브렉시트, 이민자와 난민을 반대하는 우파 정당의 득세 등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타자에 대
한 경계와 배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처럼 타자와의 연결과 배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
는 현시대에 타자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고, 타자와의 공간적 삶을 조명하는 일은 필수적일 것이다. 
  공간적 존재로서 우리는 타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인간 개체들과 얽혀 살아가고 있으며, 언제나 타자들
과 얽혀 있기에 우리의 삶은 ‘사회적’이다. 즉 우리는 타자 및 사물과 함께 작용하고, 새롭게 만들고, 융합
하고, 행위하고 반응하는 가운데에 있다(Dewsbury, 2000, 477). 이렇듯 인간은 세계와 분리된 개별체가 
아니라 타자와 연결된 존재인 까닭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타자와 얽혀 촉발되며, 따라서 타자는 
시대를 관통하여 지리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근대 주체의 탄생 이후 타자는 주체-타자의 이분법적 구도 위에서 파악되었다. 즉 근대 담론이 인정하
는 타자의 위치는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배경과 배제의 위치이거나, 혹은 주체에 포섭되어 주체
의 증식을 이루는 동화의 위치이다(김지영, 2004, 50). 인간/자연, 문화/자연, 남성/여성 등과 같은 근대 
이분법의 목록들이 결국 동일자의 영역만을 보여주었다는 로즈(Rose)의 비판과 같이(Rose 저, 정현주 역, 
2011),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동일자의 이야기로 환원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 기반할 때 공간은 게토
(ghetto)와 같이 타자를 분리하고 타자의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를 형상화한다. 
  그러나 타자의 윤리학을 주장한 레비나스(Levinas)를 비롯하여, 포스트구조주의와 신유물론으로 이어지
는 데리다(Derrida), 들뢰즈(Deleuze), 해러웨이(Haraway), 브라이도티(Braidotti), 바라드(Barad) 등은 중
심화된 주체와 규정되는 자로서의 타자라는 이항대립적 구도를 비판하고 타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장
한다. 특히 신유물론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인종, 여성, 장애인 등 타자들의 정체성의 정치 혹
은 인정 투쟁의 관점에서 벗어나, 타자와 타자 사이를 횡단하는 관계적 사유를 강조한다. 즉 배제되고 소
외된 타자에 대한 ‘인정’을 넘어서서 개체들 간의 상호 얽힘과 구성에 초점을 둔다. 그 상호관계는 각각의 
‘본성’을 혼종화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중간지대를 전면에 드러내는 변형과 공생의 관계이
다(Braidotti 저, 이경란 역, 2015, 106). 
  지리학에서 타자는 인종, 민족, 젠더, 계급 등에 따른 공간의 권력과 배제의 역학에 기반하여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리학 연구들은 권력 집단이 어떻게 경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배제된 집단을 ‘타자’로 
구분 짓고 ‘정상적’이라고 간주되는 나머지 집단을 중심부에 두는지를 탐구해왔다. 이 경계는 많은 사람들
에게 비가시적이지만 타자를 주변화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The Newcastle Social 
Geographies Collective 저, 박경환 외 역, 2023, 35). 특히 포스트식민주의 지리학과 페미니즘 지리학에
서는 기존의 공간 인식과 지식이 서구 제국주의, 백인, 남성 등 다수적 권력에 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인 지식으로 생산되었음을 비판하고, 억압되고 소외되었던 ‘타자의 공간’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분법적 구
도에 기반한 공간 인식의 해체를 주장하였다(Jacobs, 1996; Gregory, 2004; Valentine, 1989; Rose, 
1993; Massey, 1994 외). 
  한편 지리교육에서 타자에 관한 연구는 명확하게 유목화하기 어렵다. 지리교육에서는 ‘타자’라는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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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타자 관련 연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수자(박경환, 2008), 이주(김갑철, 
2017), 빈곤(한지은, 2024), 경계(원요한·임은진, 2021), 탈식민주의(김아영, 2010; 한동균, 2016), 공간정
의(김갑철·조철기, 2017; 박선미, 2023) 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공간에서 타자화를 
경계하고, 윤리학적 접근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지리교육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타자와의 공간적 삶을 다루는 지리교육에서 ‘타자’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접근을 검토하고, 들뢰즈 및 신유물론의 관점에 기반하여 타자의 개념을 
새롭게 논의하여 타자와 함께 하는 공간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 기반
하여 앞으로 지리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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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기 몽골의 토지, 언어 및 주거경관 특성

이간용(공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1. 서론

  몽골은 과거 우리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고, 그 영향은 우리의 언어와 풍습 등에서도 
남아있다. 현대에 들어 양국 간 국교 수립(1990)은 정치경제 및 문화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2021)’로까지 격상되었다(멍흐나산・신민선, 2023). 또한, 몽골은 
말, 염소, 양, 소, 낙타의 오축(五畜)을 중심으로 풍부하고 독특한 유목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어(박환영, 
2010), 흥미로운 연구 주제나 학습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도 큰 관심을 끌어온 지역
이기도 하다. 아울러 몽골은 대표적인 체제전환국 중 하나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유목경제로부터 사회
주의경제로, 한 세대 전부터 다시 사회주의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중에 있다(성승제, 
2018).
  이에 본 연구는 답사 활동을 토대로 체제 전환기 몽골의 지리적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답사 결과 전환기 몽골의 변화상은 토지 경관, 언어 경관, 그리고 주거 경관에 집약 
혹은 투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경관에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문헌자료는 몽골의 「인구주택조사보고서」(NSOM, 2020)이다. 현지답사는 ‘몽골에서 생각하는 자연지리-문
화지리-역사지리’란 주제로 ○○학회 해외 정기답사(2023.08.06.-2023.08.12.) 동안 이루어졌다. 

2. 전환기 몽골의 변화하는 지리 경관

 1) 토지 경관의 특성: 경계와 영역화

  몽골은 전통적으로 유목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유목문화의 세 가지 특징으로서 토지공유성, 이동성, 
그리고 간소성이 제시된다(松原正毅, 1999). 이 중 토지 공유성은 목축업이 생산 활동의 기본이자 삶의 기
초라는 점에서 유목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몽골 역시 오랜기간 동안 토지 공유적 관습이 유지되
어왔다. 그렇지만 1992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신헌법에 따라 사유재산제도와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토지 사유화가 실제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였다(오양
가, 2010). 
  이에 따라 오늘날 몽골은 도시 외곽과 간선도로를 따라, 나아가서는 원격지의 광대한 초원에서도 경계짓
기와 영역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토지 경관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울타
리와 담장은 경계와 영역화의 가시적 상징으로서 오늘날 몽골 사회의 전환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리 경관이라 하겠다. 

 2) 언어 경관의 특성: 키릴문자와 영문 간 위상 변화

  언어 경관은 언어와 사회 간의 복잡한 관계를 가시화하여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시대적 특징이나 
그 지역 및 국가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순형, 2015). 최근 몽골의 언어 경관에서는 키
릴(Cyrill)문자 경관이 공간적인 범위나 밀도 면에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점, 다언어화 
혹은 다문자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키릴문자와 영문 간 위상 변화가 뚜렷하다는 점 등의 세 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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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되었다. 다문자화 현상, 다문자 병존 및 혼재, 키릴문자와 영문 간 위상 변화 등의 특징은 오늘날 
몽골의 사회문화적 변화 양상과 그 방향성, 곧 사회주의적 공간으로부터 점차 자본주의적 공간으로 변모하
고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렇듯 몽골의 체제전환적 변화과정이 언어 경관에서도 상징적, 실제적으로 잘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거경관의 특성: 게르 양식의 지속과 변화

  게르(Ger)는 몽골인의 가장 친숙한 전통 주거 양식이다. 이는 대략 6세기부터 몽골 부족들의 보편적인 
주거형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유목 생활에 적합하도록 규격화, 간소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13세기에 원
형을 갖춘 이래,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012, 김형준).
  이는 현대화 과정에서 건축 재료와 주거 양식에 큰 변화가 찾아옴으로써 세계 대부분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이 소멸되어, 민속자료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는 대비된다. 곧, 몽골에서는 현대에도 거의 모
든 정주 공간에서 중요한 주거 기능을 맡고 있다. 특히 수도인 울란바타르에는 3대 게르 지대가 형성될 
정도로, 전통적인 주거 양식이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게르에는 현대적인 여러 편의 시설이 부가되
면서 현재 몽골에서 진행되는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토지 및 언어 경관과 
더불어 의미 있는 지리적 경관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3. 결론

  오늘날 몽골은 토지 경관, 언어 경관, 그리고 주거 경관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전통과 현대
가 병존 및 공존하는 독특한 전환기적 지리 경관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최근 몽골의 지리적 변화
상을 실제 답사에 기초하여 고찰한 것으로서, 몽골에 대한 지역 연구의 맥을 잇는다는 점, 몽골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고양한다는 점, 그리고 몽골에 대한 최신의 지리교육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
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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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지방 의미의 변화

박선미(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 머리글

  국토의 11.95%에 불과한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통계청
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는 2020년에 50.2%로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2024년 1월 기준 50.71%에 
달했다. 수도권으로 인구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교육, 문화 인프라가 집중되어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는 비수도권 젊은 층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가속화시켜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
화와 지역 소멸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2023년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를 보면 
지방소멸에 직면했거나 인구감소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곳은 주로 비수도권의 군(郡) 단위 지역으로,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군 단위 지역은 소멸 고위험지역의 70.5%를 차지했다(박선미, 2023).
지방의 위상은 중앙과의 권력관계를 통해 해석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의 중앙집권화가 강할수록 행정 중
심지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지방 분권적 전통이 강할수록 그 격차가 줄어든다. 오래 전
부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존재했지만, 1970년대까지는 각 지방에 명문고·명문대가 있었고, 지방에 사
는 사람들도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문화적・정서적 측면으로 확대되면
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월하고 지방은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가 강화되었다(임영호, 2002). 그리고 지방은 수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주변인이 사는 열등하고 낙후된 변
방 이미지로 뭉뚱그려졌다(양민옥・김혜선・이지하, 2015). 정부와 지자체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지방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정책과 담론, 자본의 유입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은 점점 더 독
특한 생동감을 상실한 채 소외되고 있다(나진희・류웅재, 2023, 3). 
  본 연구는 제5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한국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지방의 의미와 담론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1988년에 공표된 제5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한국지리』교과서부터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한국
지리』과목이 제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했고, 수도권 중심의 자본주의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촌락과 
지방 거점도시 인구의 수도권 이주가 강하게 나타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지방 이미지의 변화를 분석
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2. 지방 의미 분석틀

  지방은 산맥, 하천 등의 지형지물이나 시설물을 기준으로 구분된 정치·사회적 행정 단위이자, 각기 독특
한 문화적 독자성과 개별성을 확보한 삶터이다.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기준 지표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지역의 경계 설정도 달라진다. 지방은 다른 곳과 구분되
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계를 가진 실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지역 개념과 유사하
였다. 
지방과 유사한 의미의 지역 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 따른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의 네트워
크,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의 거버넌스 시스템, 문화적 혼종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역 정체성을 담지 못한다고 비판받았다. 지역이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내・외적 네트워크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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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한 결과로 생성되고 변화하는 지역의 다층적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되면서
(김병연, 2018), 지방과 지역의 의미는 분화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은 경계화와 내적 질서화 과정에서 일정 시간 상대적 안정성을 가지게 된 실체적 공간으로서
(Harvey, 2009) 행정적이고 정치적 질서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닌 정주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한편, 
지역은 사회적 주체들이 만들어낸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인지적 공간으로 차별화되었다(안상준, 2011). 물
론 지역 개념은 구성적 성격이 강조된다고 해서 실체적 공간으로서 특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
히 지방과 상호 중첩되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허영란, 2017). 
  특수성을 지닌 정주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지방 개념에 내포된 뉘앙스는 이중적이다. 지방 개념은 
중앙과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칭적인 것으로 보느냐, 혹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
방이 지닌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칭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은 지방
을 중앙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주변화한 곳이 아닌 중앙과 대칭되는 독자성과 개별성을 지닌 실체적 
대상으로 범주화하고 그 사회․문화적 특징을 발견하고 선택하면서 지역성을 구성하려는데 초점을 둔다. 이
러한 맥락에서 ‘서울지방법원’과 같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도 독특한 지역성을 지닌 하나의 지방이
다. 
  반면, 지방과 중앙의 관계를 수직적이고 종속적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는 지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독자성
과 개별성을 확보한 정치·사회·문화적인 단위라기보다 수도 서울로 상징되는 중앙과 대비되는 주변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서울과 지방, 중심과 주변, 상부와 하부, 도시와 농촌 등과 같은 이항 대립 항 사이
에는 폭력적 메커니즘을 전제로 한 상징적 권력관계가 작동한다(임영호, 2002). 
  ‘중앙’은 단지 수도=서울이라는 공간적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이자 표준으로 표상되
고, ‘지방’은 중앙과 대칭되기보다 중앙 중심의 불평등 구도를 재생산하고 중앙의 헤게모니 지배를 합리화
하기 위해 설정된 타자로 폄훼되거나 배제된다(이훈상, 2000; 이용기, 2015). 한국 사회에서 중앙과 지방
의 이분 구도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강화됨으로써 중앙의 헤게모니와 지방의 종속성이라는 형태의 불평등 
관계는 재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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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교사의 사회과 지리 수업에서의 지리 지식

윤옥경(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1. 머리글

  초등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자격증검정에서 지정하는 관련 강좌를 운영하며, 초등학교 수업을 준비하
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 관련 강좌의 명칭은 교원양성기관마다 그리고 각 교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
로 교과의 성격, 목표, 내용을 다루는 기초 이론 단계와 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로 구변하여 
예비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은지용·강대현, 2016; 전종한, 2007).
  본 연구는 교사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하여 초등 사회과수업에서 다
루어지는 지리지식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초등 예비교사의 사회과 수업(시연)에서 드러난 모습
을 통해 초등 사회과 수업에서의 지리지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초등 예비교사의 사회과수업과 전문성

  교사의 전문성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강대현(2013)은 세 가지 차원에서 답을 찾고자 하였
다. 즉 교사의 일반적인 성향이나 자질, 교양과 관련된 ‘교사효과성’, 교과 내용 지도에서의 ‘교과전문성’, 
성찰을 통한 ‘반성적 실천가’로서의 교사 등이며, 교사 전문성에는 세 차원이 상호보완적임을 강조했다. 그
런데 초등교사들은 중등교사들과 달리 ‘교과 전문성’보다는 ‘교사 효과성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지는 편이
다. 또 다른 관찰에서 발견된 바 초등교사들은 여러 교과들을 가르치는데 상대적으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
해가 깊지는 못하지만, 학생들과의 관계 맺기, 수업 분위기 조성, 수업 방법 활용 등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는다(설규주, 2007). 예비교사들은 현장교사들이 교과 내용과 관련된 교과 특수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하
는 것과 달리,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기획하여 모의 수업 실행하면서 수업활동, 발문, 동기유발 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오동주․황홍섭, 2020). 예비교사들은 사회과 내용 지식의 부족함과 자신감 결여의 문제로 인
해 풍부한 자료, 매체, 교구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수업 방법면에서 전통
적인 설명식 수업을 대체하려고 하였다(설규주, 2011).

3. 초등 예비교사의 사회과 수업 실행과 지리 지식

  예비교사들은 학생의 흥미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유도
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이나 교수자 일방향의 수업보다는 게임, 퀴즈, 역할놀이 등 학생활
동 중심의 수업을 구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학습활동의 구성에 집중한 나머지 교과내용지식에서의 오
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필자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내용지식과 교과내용지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례를 수
업(시연)의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다루는 교과내용지식은 때로 ‘개념’을 가
르치는 데에 갇혀 있거나 학문적 지식의 원리와 배치되는 학습 자료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교과내용지식은 
지식의 구조를 교과의 맥락에 반영한 것으로 1차적 교수학적 변환의 산물이다. 학문의 근간이 되는 개념
과 원리 법칙을 포괄하는 내용지식에 대해 교과내용지식은 전문성에 기반하여 그 지식을 가르치는 목적이
나 이유, 선별의 기준, 조직 원리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초등 예비교사의 수업 상황은 이러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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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예비교사들은 교과내용지식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초등 예비교사가 교
과내용지식을 획득하고, 이를 교수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예비교
사와 교과교육 전문가간의 소통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초등 사회과 지리수업에서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을 위해 관련 지리교육계 전문가들간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세밀
히 검토하고 교과내용의 교수학적 변환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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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의 한국식 중국식 지명 빈도 비교: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사례를 중심으로

김오석(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김예빈(고려대학교)

강택구(한국환경연구원)

1.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문으로 게재된 국제학술지 논문에서의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지명 사용 경향을 파
악하여, 북·중 접경지역에 관한 국제 학계의 시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 서지정보 데이터
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를 검색하여 북·중 접경지역의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일컫는 한국식 및 중
국식 지명을 영문으로 검색하여 관련 환경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문
헌은 각각 1212편, 59편, 46편이 검색되었고 그 지명 사용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식 지
명 사용이 한국식 지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산 문헌 1212편 중 한국식 지명을 
사용한 문헌은 64개에 불과하였다. 두만강 문헌 59편 중 한국식 지명을 사용한 논문은 4편이었고, 압록강 
문헌은 모두 중국식 지명만 사용하였다. 둘째, 북·중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까지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나, 1990년대(71건), 2000년대(331건), 2010년대(714건)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들을 종합해보면,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커지는 관심은 한국보다는 중국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국경이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감 있는 지명 사용이 중요한 북·중 
접경지역 연구에서 중국의 관점이 한국의 관점보다 국제 학계 및 국제사회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북·중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국내 학계뿐만 아니라 국제 학계에서도 활발히 수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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